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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본 

틀을 구축하기 위한 중기적인 국가적 프로젝트의 한 영역으로 추진

하고 있다. 2005년도 연구의 주요내용은 2004년도 “동북아 문화공

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에서 제시된 기본적인 실

태파악 및 장애요인을 토대로 각 부문별 인프라구축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실천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제척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EU)의 청소년교류 인프라에 관한 심층연구를 통

하여 이미 제2차 국제청소년교류 사업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된 청소

년교류 및 협력사업의 인프라과정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둘째, 동북아 지역 국가 간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한 중앙정부, 학

계, 민간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방

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중일 3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도시협약 등과 같은 교

류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재정,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 영역별 지

원시스템 모형을 구축하였다.

넷째, 동북아 지역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 및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국제교류의 평가시스템 구축에 필

요한 사업성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대한 기본 틀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북아를 포함한 유럽의 국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차원의 청소년교류협력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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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첫째, 세계적인 블록화 현상과 동북아 주변 환경 변화에 부응하

여 동북아 국가 간 청소년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가 선

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동북아 국가들은 반목과 대

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신뢰, 협력, 상생의 공동가치를 통해 동북아 

공동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 경

험을 잊지 않으면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

반도 및 동북아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만

들어 나가야 한다. 진정한 동북아 시대의 구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인 계획은 일차적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교류에 관한 국

가적 관심과 정책적 추진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을 주도할 각국의 중

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를 

정립해야 한다.

오늘날 전 세계는 지방자치단체와 NGO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사회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만 기댈 수 없

음을 반증하는 의미이다.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방자

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교류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인은 국

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 간 교류는 자칫 정권의 이념이나, 어느 한 

의사결정권자의 생각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류방법 및 

국가 간 상호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러한 차원에서 풀뿌리 교류인 민간단체 간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단체 간의 청소년 교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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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

축해 주는 것이다. 

국제청소년교류의 몇몇 민간단체들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을 초청하고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

을 하였다. 또한 각종 청소년국제교류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써의 역할과 각종 언론을 

이용한 적극적인 대외홍보는 국민들에게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에 대

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

셋째,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들 간에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청소년문화공동체형성을 확립을 위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투

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 국내외에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최우선 과제이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 청소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도시협약 등과 같은 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제도, 재정,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 영역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

넷째,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한 중앙정부, 학계, 민간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이상에서 제시된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

는 동북아 지역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청소년국제교류의 평가시스템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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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가. 동북아 역내 다자 간 청소년교류에 관한 협약체결

현재까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정부가 상대국 및 교류의 인원

과 시기 그리고 세부사항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양자 간 교류

사업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향후의 청소년교류 사업은 국

가대 국가의 양자 간 교류사업의 추진과 함께 한･중･일 3국이 합의

하는 다자 간 교류 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이 중요하다. 

이 다자 간 협약은 연간 교류인원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부담 범위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
중･일 3국이 참여하는 상설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정기적인 회의

를 개최하고 연구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학교교육 및 입시제도에 대한 시급한 개선필요

동북아 지역 내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공통의 당면과제

는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지상주의 분위기 개선이

다. 한･중･일 모두 대표적인 청소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중･고등

학교 청소년들이 엄청난 학교 학습시간과 과외 학습활동으로 인해 

청소년교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동북아 국가들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년교류 활동 프로

그램의 다각화와 인프라구축의 커다란 장애요소이며, 이로 인해 청

소년 교류활동이 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각국이 청소년들에게 국제교류활동 

참여시 상급학교 진학에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

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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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민간단체 간의 역할 분담

중앙정부에서 개별 국가들과의 모든 교류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 2~3년을 주기로 보직

이 변경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갖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청소년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외국과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마련을 위한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국가별 

교류 사업은 민간 청소년단체들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보조 사

업으로 위탁하여 추진케 함으로써 이들에게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합리적일 수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으로 정부는 정책입안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청소년단체에서는 동아

시아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함께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 

그리고 민간단체 차원의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또한 민간청소년단체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와 

함께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동시에 제

공할 것이다.

라.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위한 지역별 시설확보

동북아 역내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해당 역내에 어떠한 종류의 국제교류 행사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

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저렴한 시설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는 

반드시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 보다는 지역의 학교 및 공공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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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각 나라 주재공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간의 

공조체제 구축

청소년교류에 있어서 교류대상국의 사회 흐름과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에 관한 최신정보를 포함하여 교류활동 추진과정에 필요한 

법 ･ 제도 관련 정보는 교류사업의 기획과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하나의 데이터화되어 지속적

인 청소년국제교류의 중요한 인프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에 있어 대부분 인터넷과 홍보책자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신 정보를 얻기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교류대상국에 직접 직원을 파견할 

경우 비용과 인력 등의 제약조건이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

의 대안으로 현재 동북아 지역 내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의 공관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매우 생산적인 공조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 청소년교류 항공요금에 대한 특별요금 적용

현재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개인, 학교, 지방자치단체, 민간 청

소년단체, 그리고 정부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총 참가자 수는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각국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항공

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청소년교류 참가자에 대한 규정마련과 함께 

특별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국제교류활동에 있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항공료 부분이며 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면 학교와 민간 청소년

단체차원의 국제교류활동이 한층 더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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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동북아 국가 간 청소년교류 펀드 설치

동북아 국가들 대부분이 청소년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중

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내용과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매우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각국

의 글로벌 기업이나 정부에서의 출자를 통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동북아 역내 교류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에 투자

한다는 것은 결국 국내외에 자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세계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의 소비자인 청소년 교류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

의 산발적인 지원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및 청소년교류채널 확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는 상대국 청소년들에게 초기정착비

용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한다거나, 비자 기간을 2~3년으로 확대, 취

업을 위한 데이터뱅크 구축과 함께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기존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법적 제도보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많은 동북아 역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교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화시대가 정착되면서 컴퓨터, TV, 영화 등을 

포함한 뉴미디어를 이용한 청소년 국제교류가 중요한 수단으로 이

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청소년교류에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

디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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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 및 지역별 블록화 현상의 가속화와 함께 정부, 지방자치

단체, 민간단체 주도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상호교류활동은 개인

적으로 새로운 경험과 삶의 질 향상의 중요한 기회가 될 뿐만 아니

라 대국적인 견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여 21세기 동북아의 번영

과 세계평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서도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삼국간의 청소년교

류는 매년 양적인 팽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역사

적 혹은 문화적 유사성과 함께 상호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민족

성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특수성 또한 감안되어야 한다.

먼저 한국과 일본 간의 청소년교류 현황을 보면, 1984년 한･일정

상회담에서 양국의 청소년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래 1987년부

터 매년 15일간 40명 규모로 초청⋅파견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교

류인원을 30명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3년까지의 교류인

원은 초청 483명, 파견 576면으로 총 1,056명이다.

이에 비해 한국과 중국 간의 청소년교류는 1992년 8월 한･중 정

식 수교 후, 양국 간 합의에 의해 20명씩 10일간 상호 초청하는 사

업으로서 양국 간의 이해와 우호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1998년부터

는 한･중 양국 간 청소년 교류 양해각서 체결에 의해 매년 20명씩 

10일간 2회로 확대 시행중이다. 2003년까지의 교류인원은 초청 

333명, 파견 358명으로 총 691명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몇몇 가수 및 배우들로부터 서서히 싹터오던 한류

열풍은 최근에는 방송통신 분야의 혁명과 함께 영화와 TV드라마를 

포함한 문화산업을 비롯하여 여타 산업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동남아시아 10개국(ASEAN)에서도 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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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간파하여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이 단순

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민간외교의 한 분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

음을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민간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사전교육과 행⋅재정적 뒷받침을 위

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이 연구는 정부의 국가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4년도 제1차 

기초연구에 해당되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의 제2차년도 후속작업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

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도 연구의 주목적은 한⋅중⋅일을 중심

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

단체, 민간단체 간의 다양한 협력체제 구축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정비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유럽연합(EU)의 청소년교류 인프라에 관한 심층 연구

유럽연합(EU) 협의체 주도에 의한 공동 협력 청소년교류프로그램

인 제1기『소크라테스(SOKRATES Ⅰ) 프로그램』과『레오나르도

(LEONARDO) 프로그램』등을 1995년 초부터 1999년 말까지 5개년 

단위로 진행하였으며, 2000년 초 1차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예

산을 조정하였다. 그 후 2000년 상반기부터는 평가가 마무리된 프

로그램들을 중심으로 2004년까지 제2차 5개년도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따라서 이미 제2차 국제청소년교류 5개년도 사업이 마무리된 유

럽연합(EU)의 몇몇 나라를 방문하여 국가 간 청소년교류 및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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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인프라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나. 동북아 국가 간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한 정부, 학계,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의 협력방안 모색

동북아 국가 간 청소년교류가 단순한 여행이나 관광에서 벗어나 

이웃나라의 언어습득 기회, 역사현장 탐방, 생활 및 문화체험, 그리

고 더 나아가 국가 간 지식 및 기술교류를 통한 교육/훈련의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시키는 토대 구축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대학 및 연구소를 포함한 

학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공동협의체 구성방안을 도식화하였다.

다. 동북아 지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교류협력 강

화를 위한 지원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한⋅중⋅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도시협약 등과 같은 교

류협력관계 속에서 청소년교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실질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재정,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 등을 포함

한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라. 동북아 지역 청소년 교류 인프라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 마련

한⋅중⋅일 3국의 청소년교류와 관련된 역사, 추진체계, 법⋅제도 

등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의 청소년교류 법

⋅제도의 정비방안과 추진체계 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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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소년국제교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개발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국제교류의 평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성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대한 기본 틀을 개발하였다.

바. 동북아 및 유럽의 청소년교류협력 성공사례 분석

현재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및 유럽을 대상으로 국

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차원의 청소년교류협력 성공사례를 분석

하였다.



II
유럽연합(EU)의 청소년교류 

인프라 및 시사점





9Ⅱ. 유럽연합(EU)의 청소년교류 인프라 및 시사점

1. 유럽연합(EU) 청소년교류사업의 특징

유럽형 청소년교류사업의 특성은 유럽연합 협의체 주도의 유럽 

공동 프로그램 사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유럽지역(동유럽

과의 교류 포함) 개별 국가 간 사업 역시 맥락을 거의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럽 국가 간 전략이 유럽 연합의 전략과 상충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의 전략은 바로 회원 국가들의 정책 및 전략으

로 대부분 흡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사업의 목적을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세부적 하위 목표들과 방법들을 체계화

시켜 왔다.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education)

과 훈련(training)”의 영역이다. 의무교육제도가 유럽지역에 확산되

고 보편화된 이래로 오늘날 유럽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청소년이

거나 아니면 직업 청소년이다. 따라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 사업에는 교육과 훈련의 과제를 해결하는 목표가 부여될 수밖

에 없다.  

일반적으로 유럽지역의 국제청소년교류 사업은 우선 청소년들로 

하여금 실용성 있고 가치 있는 이웃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기회를 

주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습득을 위한 상호 교류의 시

작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이웃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웃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이해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 국가 간의 지식 및 기

술 교류를 통한 교육 및 훈련 사업에 기여 그리고 이웃 외국으로부

터의 문화접변 및 문화수용을 통한 간접적인 타문화의 경험과 이해

의 통로를 터 준다. 

전반적으로 유럽형 청소년 교류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지역 청소년들 간의 문화교류 및 문화체험을 통한 상

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유럽 사회의 안정 및 발전의 기초로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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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교류활동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공동의 교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각 국가와 정부 또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신력 있는 협회 및 연맹에서 주도하고, 이에 각 

국에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실시 

내용, 방법 등에 합의하여 실시하는 쌍방형 복지 및 투자 모델이라

고 할 수 있다.

셋째, 유럽지역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업주체로 선정된 

곳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맡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업의 기획과 운

영은 유럽연합의 협의체가 주관하고, 각국의 관할 하에 관련 청소

년교류정책담당 부처 및 행정 부서로부터 시작하여 최하위 단위인 

각급 학교 및 청소년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청소년복지단체로까지 

긴밀하게 연계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결론적으로 유럽형 청소년교류 사업은 미래를 위한 청소년에 대

한 정책적 투자이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는 국가 투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사업의 운영 방법 및 수단으로 본다면 사

회 안전망 또는 사회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국가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사업 모델이라

고 요약할 수 있다.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의 역사와 전통이 강한 유럽지역의 경

우,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경우에도 복지 사업의 영역을 크게 벗어

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서 가

장 중요시되고 가장 투자가 많이 되는 영역은 직업기술교류 및 직

업기술교육 사업의 영역인데,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일

반 학교청소년 대상의 교류사업 차원으로서가 아닌 대부분 사회복

지사업의 수혜 대상층인 직업청소년 및 소외청소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며 투자로 시작된다. 또한 대학생들의 유럽지역 간 

국제교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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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은 유럽지역간의 역사와 전통에서

도 꾸준히 반영되어 왔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성숙과 함께 필연적

으로 부수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정책은 일차적으로 사회계층의 

불균등 해소를 통하여 사회 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특히 유럽에

서의 청소년교류는 오래 전부터 개별 국가들의 문화를 상호 이해하

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도 촉진되어 왔다. 이는 유럽지

역의 사회 안정화 전략과도 크게 부합된다. 즉 국가와 국가 간 민

족과 민족 간 아니면 종교와 종교 간의 전쟁과 반목의 역사가 깊은 

유럽 대륙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웃 사회 및 문화와의 교제를 통하

여 각국의 민족과 국민과 친해지고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상호 이

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상호 문화교류이고 문

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이다. 따라서 문화 이해가 가장 중요한 관

건이며 문화교류는 이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고

도로 발달하는 국제산업사회의 성숙과 유럽 대륙 간을 오고 가는 

엄청난 유동인구로 인하여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도 청소년교류 사

업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 청소년들 사이의 사회적･
문화적 교류는 미래 유럽지역의 화해와 상호 발전을 약속한다. 특

히 독일 통일을 계기로 급진전되기 시작한 유럽통합의 과제는 유럽

지역간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유럽 통합의 핵심전략사업으로 부

각시키고 있다.

오늘날 엄청난 예산상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럽 국가

들이 청소년교류 사업을 국정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유럽지역의 통합기구로 자리를 잡은 유럽연합(EU)에

서 유럽지역간의 청소년교류 사업을 미래 유럽 통합을 위한 전략적 

기지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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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최근 국제화 및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한편으로는 유럽 청

소년들 사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청소

년들에게 국제화 및 세계화의 시대에 보다 익숙해질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연합 또는 아시아연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지역화를 통하여 지역블록화를 강화하려는 추세에 대비하

려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하나로 결집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비

롯한 다른 지역의 블록화를 경계하며 동시에 유럽 지역발전의 차원

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청소년교류 사업을 추

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럽형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미래의 투자로 간주하여 

유럽형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정책화하여 이 사업 

영역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주도적 역할을 떠맡아 왔던 독일의 

경우 실지로 유럽 통합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에 대한 성과는 유럽형 청소년교류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에 

비교적 충실한 결과에서 연유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유럽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본보기로서 삼고 있다.

청소년교류 사업의 또 다른 목적은 바람직한 유럽공동체에서의 

각 개개인의 삶의 조건과 환경 등에 대한 폭넓은 인식 및 이해 그

리고 새로운 조건 및 환경의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물론 교류 사업에 대한 성과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개인들의 국제 문화 학습 능력과 문화체험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차원아니면 유럽연합 개별회원국의 차

원에서 볼 때, 사업 추진을 통하여 유럽 지역에 속하는 개별 국가

와 민족들로 하여금 다른 국가의 고유한 문화영역을 직⋅간접으로 

체험하게 하고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사실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장기적으로 

유럽통합을 계획하는 유럽 사회는 각 개인들 사이의 만남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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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하여 이를 통한 상호이해 및 유럽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궁극

적으로는 유럽지역 주민들 사이의 공영 및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유럽지역 간의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의 추진 방법은, 유럽 연합 

협의체 주도 사업의 경우에는 먼저 (가칭)유럽지역의 연합체가 기회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유럽지역 각국 정부에 제안하

고, 각 국가는 여기에서 제안되는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에 참

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유럽연합 협의체의 회원국이 되며 회원국별로 예산 지원

에서부터 행정적 협조까지 할당된 과제와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그것이 유럽연합의 공동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각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주도하는 유럽지역 간 청소년국

제교류사업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들은 주

로 자국의 입장과 상황 그리고 목적과 목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

시된다.

유럽지역의 개별국가간의 교류 사업일 경우에도 국가 간의 협정

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도시간의 자매결연이나 협약을 체결한 

후 단체별 또는 사업시행의 단위별로 공신력 있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기서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하고 사업

을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2. 유럽연합(EU) 청소년교류의 제도적 기반

가.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

유럽연합(European Union：EU)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

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으로, 유럽의 정치‧경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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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실현하기 위한 연합기구이다. 회원국은 2002년 15개국에서 

2004년 5월 현재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

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몰타 등 10개국

이 새로 가입하여 가맹국 수가 총 25개국으로 늘어났다. 

유럽연합은 청소년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그 이유는 유럽 통합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

양한 국가들의 특수성을 뛰어넘는 유럽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하는

데, 그 중에서도 사회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며, 미래 유럽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유럽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통합유럽을 만들

기 위한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유럽공동체조약(Traty es-

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TEC) 제3부 공동체정책

(Community Policies)의 3장 ‘교육, 직업훈련, 청소년(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Youth)’ 제149조에서 유럽지역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특별히 교육 분야의 실천

목표에 대해서는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며, 사회

교육지도자(Socio educational instructors)의 교류를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청소년백서 발간과 유럽의 협력구조

지난 몇 년간 유럽연합은 청소년분야에서 지역 내 국가 간의 협

력과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전개해 왔으며, 이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 

pean Commission)에서는 각국의 청소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2001년 ‘유럽 청소년정책에 관한 

백서(White Paper-A New Impetus for European Youth)’을 발간

했는데, 이 백서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분야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더욱 긴밀한 협력구조를 이끌어 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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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한 정책의 명확하고 중요한 요소가 되는 청소년참여를 통해 

공동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방안에 제시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백서 발간에 이어, 2002년 6월 열린 유럽이사회는 

청소년분야의 협력구조에 대한 결의를 통해 향후 유럽지역 청소년

정책과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은 유럽지역 청소

년 협력과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다.

이 계획에서 제시된 협력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청소년들

의 시민사회(civil society) 참여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실

현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협력구조 방안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개방적 조정체계(open method of coordination)를 

적용하고 둘째, 청소년 이외의 다른 정책 부문과 프로그램에 ‘청소

년’ 부문을 상당히(greater)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 청소년 교류정책 및 추진체계

유럽연합에서 청소년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문화 등이 존재하는 유럽의 통합을 위한 과정과 노력에 현재

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참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교류정책의 목표는, 청소년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럽 

통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며, 

인권과 같은 기본적 가치관을 강화하고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에 

대항하며, 연대의식을 개발하고 진취적인 기상 선도의식 및 창의성

을 격려하며 비형식교육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청소년 

분야에서 적극적인 모든 사람들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게 하는

데 있다.

청소년 교류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것이 YOUTH pro-

gramme(청소년 프로그램：이 청소년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유명사로 사용됨)

이다. YOUTH programme은 하나의 단일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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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유럽연합의 청소년사업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 프로그램은 

15~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성(mobility)을 가

진 비정규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럽의 30개국 청소년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은 단체교류나 개별적인 자원 활동 모두 참가가 

가능하다.

2000년 4월, 유럽연합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되는 YOUTH 

programme을 채택하였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전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청소년들의 지식습득과 청소년정책개발에 대

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만들어 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은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은 다음의 것들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 ① 유럽청소년교류(Youth for Europe exchange) 

②유럽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European Voluntary Service) ③집

단교류활동과 미래자본(Group Initiatives and Future Capital) ④

교육프로그램인 SOCRATES 와 직업훈련인 LEONARDO DA VINCI

와의 연계활동 ⑤지원수단들(supporting measures).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Youth for Europe 프로그램과 

European Voluntary Service 프로그램은 유럽, 국가, 지역 단위의 

많은 프로젝트를 개발하였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였다. 또한 

<그림Ⅱ-1>에서와 같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 국가들은 청소

년 정책 및 활동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기관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국가 간 청소년 정

책을 비교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외부 세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

응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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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 노르딕 국가들 간의 청소년 연구 협력구조

청소년 연구소
(Nordic Youth

Research
Co-ordinator

연구 조직들
(RESEARCH
NETWORKS)

NYRI 웹사이트
(NYRI website)

대학교 연구소
(Nordic-Baltic
Youth Research
Doctoral School

학 술 단 체
(NYRIS

SYMPOSIUMS)

YOUTH programme은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이지만 기타 지역, 

국가들을 참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

히텐슈타인 등의 국가뿐 아니라 유럽연합 미가입국(동유럽 국가 및 

사이프러스, 말타, 터키)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제3세계와도 실행이 가능하다(지중해지역, 동남유럽, 독립국가연합, 

남미국가들).

청소년교류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주요한 주체는 유럽연합집행위

원회(European Commission)이다. 이곳의 청소년 팀에서 교류정책

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유럽연합 국가를 포함한 참가대상 30개국 전체에 YOUTH pro-

gramme을 위한 국가대행기관(national agency)이 설립되어 있으

며, 이 기관들이 국가차원의 프로그램 촉진과 실행을 지원한다. 이 

기관들은, 유럽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관련 이슈나 단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정통하다. 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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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국가, 지역, 지방단위의 프로젝

트 추진자들과 청소년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연

락사무소이다. 각 기관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고 파트

너를 찾아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며, 또한 집행위원회에 의

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책임을 가진다. 그들

은 프로젝트 추진자들에게 조언을 하며 여러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들을 조직한다. 각 국가기관은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처가 된다.

‘유럽-지중해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국가조정자(National Coor- 

dinators)가 유럽지역의 국가대행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12개 지중해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조정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추진한다.

3. 유럽연합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실제

가. Youth for Europe(유럽 청소년)

1988년 유럽연합은 Youth for Europe(유럽 청소년)프로그램을 

창설하여 각국의 청소년교류를 지원했다. 1989~1991년 사이에, 

15-24세의 청소년 약 80,000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1991년 7월에 European Commission의 조약 149조에 기초해서 You- 

th for EuropeⅡ가 채택되었으며, 1995년 3월에 프로그램의 3단계

가 시작되어 1999년에 종료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직접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프

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른 현실(realities)과의 접촉을 통해 서

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각 문화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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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나 고정관념을 고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교류를 통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여향이 크며, 청소년 자신과 자신이 소속한 집

단(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프로그램은 2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청소년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직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

도록 한다. 국가 간의 교류는 양국 간, 삼국 간, 다국 간에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프로그램은 반드시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국가 

중 한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류 프로그램은 반드시 상호교류일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파견단체는 프로젝트의 2번째 단계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다국 간의 교류가 순회성

격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교류집단이 활동기간 중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는 것이다.

나. 유럽자원봉사활동(European Voluntary Service)

1996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단순 교류를 뛰어넘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유럽자원봉사활동’이라는 지역사회 실천

프로그램(Community action programme for a European Vloun- 

tary Service for young people)을 시작했다. 이후 이것은 성공적

인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으로 정착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위

한 사회, 문화, 환경과 관련된 활동에 자원봉사활동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청소년들(18~25세)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써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

들이 비 정규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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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청소년들에게 비정규 다문화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

적 통합과 능동적 참여를 권장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며 다른 사

람과의 연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지역사회개

발을 지원한다. 셋째, 새로운 협력자 관계를 확립하고 협력자간의 

경험과 사례들을 교환하도록 권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이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자원 활동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자원 활동 분야는 환경, 예술과 문화, 아동, 청소년, 노인, 문

화유산, 스포츠, 여가 등과 관련된 활동이다. 자원 활동가는 몇 가

지 원칙에 부합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선 자신이 거주하

는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영리이며 

무보수이고 지역사회에 유익하고 정규 일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되

며, 최대 12개월까지 제한된 기간만 활동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원 활동 프로젝트는 일대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말하자면 한명의 자원 활동자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

이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관련된 프로젝트는 프로그램국가에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직접 다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 활동

가, 파견단체, 주관단체 등 세 주체들 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

는데 프로젝트에 포함된 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는 반드시 유럽연합

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라. Connect Youth 프로그램

Connect Youth(CY)는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의 한 부서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Group)로서 영국과 다

른 나라 청소년들의 비공식(non-formal)교류를 추진한다. CY는 청

소년들이 국제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프

로그램들은 단체교류에서 개별 자원 활동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CY는 또한 청소년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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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을 돕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기로 한다.

CY의 활동 재원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외교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교육기술부(Depart- 

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등으로부터 지원받는다. CY는 

영국 전역에 있는 12개의 지역위원회(committees) 네트워크에 의해 

유지되는데 이 위원회가 대부분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며 활동에 

대한 폭넓은 조언과 지역에서의 활동을 전개한다.

CY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청소년들이 외국의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친구들이 원하는 방식과 조건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 대신에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권장한다. 둘째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이 사회에 정당한 권

리(valid stake)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셋째, 정규교육 발전

에 기여 한다. 넷째, 고정관념을 깨고 인종에 대한 관용을 기른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자신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

CY는 프로그램은 누구나 개방되어 있으며 가입자격은 없다 가능

하면 외국에 갈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을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하

려고 노력한다. 해외에  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교류, 청소년창안(youth initiatives), 유럽

자원활동, 영어여름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청소년지도자들

과 비정규교육 분야에서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상담원, 멘

터, 청소년정보처리사 등)에게는 job shadowing, 훈련과정참가, 타

당성조사, 다국가 협력, 세미나, 청소년 정보수집, 네트워크 개발세

미나(contact-making seminars), 프로그램 질 향상과 개선방안, 

학습여행, 언어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CY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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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럽연합 청소년프로그램(YOUTH Programme)의 5가지 프로

그램

②상호교류(bilateral youth exchange)：영국과 비유럽국가간의 

교류

③영국-아일랜드 청소년교류(causeway British-Irish youth 

exchange)：영국과 아일랜드 청소년간의 관계를 증진하고 강

화하기 위한 청소년교류

④영어 여름캠프(English language summer camp)：18-25세의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으며, 새로운 나라에 가서 다른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

⑤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언어 문화강좌(Language and Culture 

course for Youth Workers)：청소년지도자들이 매년 여름 독

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언어문화강화에 

참여하여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⑥유럽연합 YOUTH Programme 이 지원하는 상호교류 이외에도 

중국, 이스라엘, 독립국가연합(CIS)국가들(특히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가자(Gaza)지구와 서안지구(West Bank), 

미국 등과의 상호교류를 위해 정부의 별도 재정지원이 있다.

4.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

우리는 현재 지리적인 국경이 없는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간 혹은 민족 간의 문화적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

태이다. 특히 글로벌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 간의 문화적인 소통과 

활발한 교류는 국제적인 일자리 창출 기회확대 차원에서 뿐만 아니

라 민족 간 갈등과 종교적인 분쟁을 해결하여 평화와 공존을 달성

해야하는 당위성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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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차원에서의 협력은 경제공동체 형성의 선행적 혹은 병행

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동북아 

국가 간 청소년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보화시대의 가속화와 함께 동북아 주요 도시간의 인터넷

망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문화교류 인프라를 구축한다. 유럽을 비

롯하여 세계 각국은 이미 주요 도시, 주요 항구간의 무역, 운송, 금

융, 관광, 환경보호, 정보, 과학기술, 문화교류 분야에서 인터넷망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도시가 지구촌 문화공동

체 형성의 접근 용이성과 핵심적인 센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북아 국가 간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언어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

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국가 간의 다각적인 청소년교류를 바탕으

로 상호호혜적인 문화공동체 형성을 주도할 인재양성 전략은 핵심

적인 사안이다.   

셋째, 한⋅중⋅일 3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상품을 개발해내야 

한다. 처음부터 완전한 문화상품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

므로 우선 수요층이 두터운 영화 및 음악 등과 같은 청소년 대중문

화를 시작으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동북아지역 청소년 문화산업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정

부, 민간, 그리고 학계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각국이 나름대로

의 청소년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발전방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성 정치인들의 편견과 상호 간의 

입장차로 인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편협한 시각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청소년 문화산업을 발굴

하여 관광 상품화 하려는 추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

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학교의 정규교과과

정은 물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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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문화이해 교육을 통한 문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존에 진행되어 오듯이 단순히 관

광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의 몇 몇 지역을 둘러보는 

식의 국제교류는 그 효과 면에서 회의적인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화되고 있는 동북아시

대 구상은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접근하

려는 시도였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공통점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작업

에 기초하여 다른 분야까지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이 지향하는 바가 반드시 한국을 중심

으로 하는 접근방식에서 탈피하고 상호호혜성에 근거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와 공동운

명체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윈윈전략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국가 간 이상적인 청소년문화 공동체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회원 국가들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인 정치･경제적

인 측면의 확고한 인프라구축을 토대로 다방면의 사회적인 측면의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중앙정

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차원의 청소년문화의 교류협력이 실질적으

로 활성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서 주의 깊게 추진되어야 할 측면은 각 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충분

히 반영한 상태의 문화공동체형성 혹은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유럽 국가들 간에

는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 및 문화적 교류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규제완화 및 출입국절차 간소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범위가 동유럽 국가들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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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면, 동북아공

동체 차원에서의 예산확보 및 민간차원의 협력기금조성, 다양한 형태

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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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교류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및 방향

가. 지역블록화와 동북아교류협력1

세계는 국제화 혹은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새롭게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유럽은 1991년 12월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에서 따라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미주대륙은 1992년 8

월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 

ment)에 따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단일 경제체제로 재편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1967년 이래 이 지역의 국가들이 동남아

시아국가연합, 즉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을 결성하여 경제⋅문화발전과 과학기술, 식량･에너지, 안전보장 

등에 대한 협력과 영향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예컨대 1983년 

ASEAN 라운드에서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대일 수출품의 무관

세화와 관세 대폭 할인을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킨 바가 있다. 또한 

자체 내에서의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2년에는 아세

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greement：AFTA)을 체결하

였다. 

아시아 태평양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대만, 홍콩과 아세안 회원국을 구성

멤버로 1989년 결성되어 역내 자유 무역화와 경제 협력을 위한 공

동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지역협력체는 ASEM(Asia-Europe Meeting)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일 3개국 및 동남아의 아세안 회원국, 유럽연

합(EU) 등 모두 25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정상회의가 

1 박진규, “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의 역할” (2004년 11월), 국제심포지엄 
발표내용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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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ASEM이다. ASEM은 식민지적 지배 관계의 단절 이래 아무런 

연결고리를 갖지 못한 아시아와 유럽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

함으로써 유럽-북미-아시아 간의 3각 지역협력체제의 기틀을 마련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동북아협력체제의 구축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안보와 

평화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 전체

의 치명적인 이해가 달린 북핵문제를 필두로 하여 양안 위기, 영토 

분쟁, 동맹관계의 재조정 문제 등, 역내의 안보적 불안 요소들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법이 공동체의 건설 과정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은 유럽과는 달리 지역적으로 방대하고 문화적 이질

성 때문에 한꺼번에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

해도 있다. 그래서 아시아는 서로 가까운 지역끼리 자연히 몇 개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는, 이른바 자연적 경제지역(Na- 

tional Economic Territories：NETS)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그 

NETS의 예로 남부 중화권(중국 남부 중심), 황해경제권(산동성과 

한국 중심), 일본해경제권(러시아극동부 및 일본 북부 중심), 동아

시아경제권(ASEAN국가 중심)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두는 곳은 황해경제권으로 실제로 1992년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

한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가 포함된 황해경제권은 교역이 한층 활발

해졌다 

세계가 지역별로 블록화의 추세 속에서 동북아에서의 협력은 우

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안보의 측면에서 필

연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협력 체제의 구축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럽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도한다 해서 바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 혹

은 수십 년이 걸리는 과업이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실질적이 모태

가 되었던 로마조약(1957년)으로부터 유럽연합의 최종 결실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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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게 된 마스트리히트조약(1991년)까지는 장장 30년이 넘게 

걸렸다.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교류는 협력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과업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단 협력 관계를 더욱 

실질적인 협력 체제로 제고하는데도 중요하다 하겠다.   

나.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동반자관계 구축2  

제1회 동북아청소년포럼(2004)에서 청소년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된 다음의 내용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아주 

시의 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은 기존의 역사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책임이 작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한 세대나 전쟁의 후유증을 

경험한 전후 직전세대의 경우, 아직도 상호간의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청소년들의 경우 역사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나 체험적으로 비교적 거리가 멀고 전쟁에 직접적

으로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매

우 비교적 적게 갖고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년세대는 자본주의와 공

산주의가 날카롭게 대립했던 과거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

난 매우 자유로운 사상과 행동양식을 지닌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

한 순수한 마음은 한･중･일 3국간이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하고 상

호간 신뢰를 회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데 큰 기

여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교류를 통해 한중일 3국을 이어주는 문화적 공감대

가 형성될 수 있다. 문화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거나 공동체 의

식을 심어주는 매개이다. 가까운 사람은 같은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더욱 친밀한 하나로 일체감을 갖게 되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사람

2 차광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2004), 제1회 동북
아 청소년 포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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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같은 문화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문화의 주요 소비자이며 생산

자이기도 한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게 되면 한･중･일 3국간의 협

력강화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인적교류는 문화적 접변을 수반하면서 교류자간의 또 하

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특히 문화적 감수성이 예민하

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청소년들의 교류는 공동의 

문화권을 형성하여 한･중･일 3국의 공동체 의식 증대에 기여할 것

이다. 이러한 문화적 형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일본 등, 아시

아 지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한류 열풍

이 크게 불고 있는 북경, 상해, 동경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상호간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에 진출한 것이 이미 10년 이상

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연예계에도 일본의 팝송과 연예인

이 진출하여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 매니아 층이 생길 정도로 일본 

문화의 파급효과는 크다. 한편 아직까지 중국의 대중문화는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진 않지만 중국의 문화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의 원류를 형성하고 있어 양국 청소년들에게 전

혀 낯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셋째,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청소년교류는 앞으로 한･중･일 

3국간의 미래관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우선 청소

년의 연령층이 대다수 10대 후반에서 20대이며, 이 시기에 접하는 

지식과 각종 활동은 자아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시기는 

기존의 왜곡된 상호간의 인식을 해소하고 현재성을 갖게 함으로 현

재의 한･중･일 3국의 참모습을 인식하게 하며 청소년 세대가 성장

하면서 각국 사회의 전반에 상호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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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북아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의 기본원칙3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이 정부 및 민간단체 주도의 청소년교류와 

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류프로그램들을 지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상호합의

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 간 청소년교류는 이제 더 이상 특정 국가와 참가자 

청소년에게만 이익이 한정되는 활동이 아니라, 일정 지역과 국가의 

모두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익성을 지닌 활동이다. 

이는 유럽의 청소년 교류에서와 미국의 청소년 교류 모두에서 내

포하고 있는 가치지향성이라 할 수 있다. 교류 참가자 개인에게 경

험증대와 복지확대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마찬가지

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가져다주는 공익성이 큰 것이 교류활동이

다. 참가자 청소년들에게 참가비용을 크게 부가하지 않으려는 배려

들이 바로 이 점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교류는 사회통합적인 목적과 미래의 사회지도자를 

양성하려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을 갖고 있다. 

청소년교류를 통해 공동체가 요구하는 시민의식을 키우고 공동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며(특히 유럽 청소년교류의 경우), 내일의 지

도자가 갖춰야 할 소양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셋째, 청소년교류는 현재의 타당성과 아울러 미래의 가치를 축적

하는, 미래 부가가치 창조 활동이다. 

청소년교류는 현재의 사회문제(사회갈등과 상대 문화에 대한 이

해부족 등)를 해결하는 간접적인 방법이자 미래의 바람직성(사회안

정과 평화의 유지)을 창조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3 박진규, “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의 역할” (2004년 11월), 국제심포지엄 
발표내용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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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청소년교류는 협력적인 활동이다. 

청소년교류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진행, 평가 등, 이러한 일

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인적 자원의 참여와 협력에서 진행된다. 예

컨대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참가자, 후원자, 자원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다섯째, 청소년교류가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갖고 운영되기 위해

서는 전문적 기관의 관여가 요구된다. 

사회영역이 다양하게 분화됨에 따라 청소년교류의 목적도 다양화

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단순한 외국어 학습 체험을 위한 교류에

서 탈피하여 이제는 사회봉사, 문화교류, 체험활동, 해외선교 등, 

그 형태가 다양해 질 수 있다. 각각의 목적에 맞는 활동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기관이 요구

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국제청소년교류의 특성과 함께 동북아 지역에서

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원

칙을 수립해 볼 수 있다. 

원칙 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짧은 기간 내에 실현이 용이한 교류프로그

램, 시장 원리에 따라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교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우선 도모한다. 

원칙 Ⅱ

정규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비형식 교육 혹은 직업 교육, 사회교

육 관련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우선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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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Ⅲ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교류 활동에 청소년교류

가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도록 중앙정부가 권고하고 지원한다. 아

울러 지방 소재 특정 청소년시설을 지정하여 그곳에 외국인 청소년

이 참가할 수 있도록 체류시설, 네트워크 및 수련거리의 개발을 지

원한다. 

원칙 Ⅳ

지역 내 국가의 청소년관계 장관 혹은 외무부장관이 지역 내 국

가 간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교류협정 혹은 청소년

교류 시행계획서를 공동으로 체결하여 청소년교류를 도모한다. 

원칙 Ⅴ

지역 내 국가 간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 국가 대표

가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와 전문기관을 구성/설비하여 운영한

다. 아울러 각국에 국제청소년센터를 운영하여 국가차원에서 운영

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원칙 Ⅵ

지역 내 경제협력체제의 출현 가능성에 대비하여[예컨대 아시아

연합(Asian Union：AU)과 같은] 지역 내 청소년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기술하고, 필요한 재정과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실행

하기 전문가 집단에게 사전 연구를 의뢰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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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차원의 청소년교류인프라 구축방안

가. 동북아 청소년교류 장관회의 정기적 개최

동북아 청소년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3국

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

재까지 동북아시아지역은 문화장관,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현재 고등교육학위 인정이 공동으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대학 간 개별교류협정에 의해서만 이

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formal, non-formal 교육상의 적극적 교류

외교정책 수립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동북

아 청소년⋅교육장관회의의 개최이다. 

유학, 여행, 취업 등 동북아 지역 내 청소년 교류, 이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동북아지역 청소년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정부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동북아 청소년･교육

장관회의를 통해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

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동북아 청소년･교육장관 회의를 

통해 먼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① 3국간 유학, 연수, 단체여행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와 사

회적 인프라 마련 및 동북아 청소년이동과 교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현안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② 서울, 북경, 동경, 부산, 상해, 오사카 등 국제 도시 간 청소

년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각 도시에 외국청소년 전용숙소를 설

치할 것을 논의 한다.

③ 3국의 크고 작은 청소년 NGO들의 네트워크 형성, 교류 및 연

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④ 이외에 동북아 대학생간 학점교환의 인정, 교환학생제, 동북

아교류협력기구 설치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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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북아 청소년기금 조성 및 사업 개발

동북아 청소년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한･중･일 청소년 교류는 국가 간 교류협정에 의한 한-일 교류, 한

-중 교류 형식으로 개별 국가 간 교류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동남

아국가와의 교류도 한-아세안, 중-아세안, 일-아세안 등 개별 국

가가 별도로 아세안과 교류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즉, 동북아국가

의 지역협력모델이 부족하다.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공동개최가 일

반국민의 한-일간 민족감정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공동사업의 개최는 지역적 유대감 형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중국 정부는 개별 국가 간 교류형태를 벗어나 동북

아공동사업 형태의 청소년교류와 사업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세안국가까지 포함하는 청소년교류협력체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3국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동북아 청소년기

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기금을 동북아청소년사업의 재원으

로 삼고 각 국가에는 사업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청소년센터를 

설치한다. 동북아 청소년기금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다. 국가별 청소년교류정책 및 추진체계 확립

동북아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교류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청소년활

동 중 국제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교류정책

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의 중심부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

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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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교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한다.

개정 청소년기본법(2003.12.30)에서는 청소년교류를 청소년수련

활동, 청소년 문화활동과 함께 청소년활동의 3대 영역으로 설정하

고 있다. 이것은 교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청소년활동에서 국제

교류활동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수요 뿐 아니라 청

소년 개인의 수요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정책개발 시스템이 

취약하다. 현재 청소년교류담당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청소년지원

과는 정책개발보다는 외교통상부가 위임한 정부 간 청소년교류업무

의 실행부서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청소년교류정책을 능동적으

로 개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관계의 변화,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

회적 전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육성기금 사업비의 20% 이상을 국제교류 사업비

로 확보한다.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류 사업비를 

확보해야한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국가가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대형 국제교류 사업이 실행되

고 있다. 국제교류 사업은 성격상 고비용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의지를 확고히 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 중 일정부분은 동아시아 청소년교류 사업에 할애하여 동아시

아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특별히 경

제적 이유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우선적

으로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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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 중 일정 비율을 청소년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은 대부분 행정공무원 등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교류 사업에 책

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비율을 의무화하여 실행하도

록 권고함으로써 청소년교류기회를 확보한다.  

라. 청소년국제교류 특성화 지역 및 시설 개발

중국, 일본 등 외국 청소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하고 저렴한 숙박시설과 여행정보 제공이다. 대도시를 중

심으로 외국청소년을 위한 숙소를 확충한다. 교통편이 좋은 대도시 

생활권 수련시설 중 국제화 특성화 시설을 지정･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홈스테이 연계나 도심형 유스호스텔 등 안전한 

숙박시설 연계, 국내여행정보 제공 및 상담, 외국청소년을 위한 프

로그램 개발 등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를 비롯한 외국 청소년들이 국내에 와서 안전하게 여

행할 수 있는 여행촌을 개발한다. 국내청소년여행벨트 개발계획에 

따라 청소년여행명소가 발굴되면 국내외 청소년이 함께 자유롭게 여

행하게 됨으로써 여행을 통한 동북아 청소년교류가 촉진될 것이다. 

마. 부문별 동북아청소년사업 지원 

(1) 동북아 청소년네트워크 지원

청소년 NGO의 동북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크고 작은 청소년동아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아시아 문화, 역사, 환경 등을 포함

한 다양한 주제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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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지도자 훈련 및 교류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교류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류프로그

램을 기획,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을 실

시한다. 청소년교류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단체, 시설을 중심

으로 교류활동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한다. 국제자원봉사활동, 문화

교류활동, 동북아 역사, 사회, 문화 등을 주제로 한 청소년포럼, 동

북아 여행 프로그램 등 영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도자들이 다양

한 유형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동북아 청

소년지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동북아청소년사업의 활

성화를 기한다. 

 

바. 동북아 청소년센터 설치

(1) 동북아 청소년센터(동북아청소년연구원) 설치 

동북아의 청소년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

회, 문화, 역사, 일반적 사회상황 및 청소년 상황에 대한 지식이 지

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교류사업 개발, 교류인력 

양성･연수, 교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청소년

단체협의회나 중앙청소년수련원 부설기구로서 동북아시아 청소년센

터를 설치하여 동북아시아청소년교류의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한

국청소년개발원 부설로 동북아청소년연구원을 두어 동북아시아 청

소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동북아청소년교류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청소년관련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유네스코본부, 혹은 정부 간 기구와 협의하여 청소년관련 국제기

구의 지역센터를 국내에 유치한다. 이를 통해 한국을 동북아(더 넓

게는 동아시아) 청소년의 교류중심으로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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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계 전문가 협의체 구성방안4

가. 의미와 필요성

동북아 청소년교류가 본래의 목적인 동북아 지도력 육성과 동북

아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차세대 육

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방문이나 행사성 만남에서 벗어나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로 발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교류의 핵심인 프로그램의 컨텐츠가 질적으로 성숙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집단과 교육집단으로 구성되는 학계 차원의 

깊은 관심과 협력, 그리고 상호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류라는 것은 단순한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교류

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으며,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일회적

인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고자 할 때, 문화적 경험이 

유사한 개인이나 집단 간의 교류가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차이가 

큰 국가 간 교류를 하고자 할 때, 거기에다 과거 역사 속에서 상호

간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은 경험을 가진 국가 간 교류를 수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상호간 충분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전문화된 교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그 성과를 고양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북아 청소년교류는 역사적, 문화적 차이도 크고, 

각국 간 교류의 목표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일시적인 교류가 아

닌 항구적인 교류가 되어야 하므로 국가 간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 조정을 통한 전문화된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교류가 진

행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동안 동북아 3국(한, 중, 

일) 간에는 국가 간 청소년교류는 이루어져 왔으나 3국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청소년교류를 수행한 적은 없다. 물론, 한･
일 교류나 한⋅중 교류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간 교류 

4 송병국(순천향대학교 교수)에게 집필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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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가정 활성화된 교류지만, 매년 같은 내용의 교류가 반복되

어 전문화된 교류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윤

철경외, 2004). 이는 동북아 국가 간 나름대로 청소년교류의 필요

성을 인식하여 교류는 증대하고 있으나 3국이 공통적인 교류목표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통한 상호이해를 

촉진할 만큼 질 높은 교류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

북아 청소년교류의 질적 발전을 위해 3국의 연구자 집단과 교육자

집단이 함께 상호협력하고 노력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다. 

나. 학계 전문가 협의체 구성방안

(1) 조직 구성 방안

첫째, 동북아 3국, 각국이 연구자 집단과 교육자 집단이 참여하

는 ‘(가칭)청소년교류협력센터’를 단위국가 수준의 협의체로 구성하

고, 이들 3국 협의체가 모여 하나의 ‘(가칭)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

터’를 구성한다. 이는 그 동안 일회적 또는 단기적인 청소년 교류가 

참여 인원이 소수임은 물론 행사성 프로그램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사설어학원이나 여행

사 등 일부 자격 미달의 민간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청소년 

국제교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 ‘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인력과 

자금 부담은 국가 간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3국이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조직구성은 2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1안은 청소년

교육교류협의회(초･중등학생 및 대학생 교류지원)와 청소년연구교류

협의회(교수나 연구자, 학회 간, 연구기관 간 지원)로 나누는 방안이

고, 2안은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 대학교류협의회, 연구기관 교류

협의회, 관련 학회 교류협의회 등 4 팀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셋째, ‘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3국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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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류와 관련된 공동 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매뉴얼 개발,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다양한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동북아 청소

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수행 지원과 평가 사업, 동북아 청소년 국

제교류 관련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각국의 ‘청소년교류협력센터’ 역시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 

대학교류협의회, 연구기관 교류협의회, 관련 학회 교류협의회 등 4

개의 하부 조직을 두고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추진

하되, 매년 초 결정되는 ‘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의 사업계획에 

맞추어 자국의 청소년 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각국의 청소년 관련 학회 및 연구기

관 간 교류 지원(연구자들의 교류 협력 지원)과 초･중･고등학교 학

생 및 대학생의 질 높은 교류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청

소년교류 지원) 등을 수행한다. 

<그림 Ⅲ-1>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 지원센터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센터

    -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

    - 대학 교류협의회

    - 연구기관 교류협의회 

    - 관련 학회 교류협의회

국가별(한/ 중/ 일) 청소년교류협력센터

    -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

    - 대학교류협의회   

    - 연구기관 교류협의회

    - 관련 학회 교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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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각국의 청소년교류협력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4개의 분과 협의

회와 동북아청소년 교류협력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4개의 분과 협의

회가 추진해야 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는 동북아 3국의 초･중등학생들이 정기적

으로 질 높은 교류를 통해 어려서부터 동북아 공동체 의식을 함양

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다.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크게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전문교

류인력의 양성이며, 둘째는 질 높은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과 시행이며, 셋째는 단위 학교 간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한 교류의 

상시화 시스템의 구축이며, 넷째는 교류 프로그램이 참여 청소년들

이 동북아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이다.  

 

1) 초･중등 청소년 국제교류 담당 지도교사 연수 및 워크숍

초･중등학생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국

제교류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적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며, 동시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된다. 따라서 먼저 각국이 

자국의 초･중등학교 교사나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초･중등학

교 청소년교류와 관련된 자체 연수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동북

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 주관으로 3국의 초중등학교 교사 또는 청소

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전문인력양성 연수프로그

램을 운영한다. 

2) 초･중등학생을 위한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공동 개발

청소년교류가 단순한 관광으로 끝나지 않고 동북아 공동체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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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3국의 전문가가 함께 교

류프로그램별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내용을 개발하는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각국이 자체적으로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경우 동북아공

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본질적 목표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초･중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시행

그 동안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주로 단기 수학여행이나 상호 방문, 방학기간 중 체류 

등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기 프로그램만으로는 각국의 청소년

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함은 물론 동북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가 어려우므로 3개월 이상의 해외 문화체험 인턴십, 6개월 

이상의 상호 교환학생 파견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4) 초･중등학생 교류 프로그램 평가

현재에도 동북아 3국간에는 여러 종류의 초･중등학생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호간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질적 수

준이 해가 갈수록 진전되기보다 오히려 초기의 강한 의욕이 떨어져 

나중에는 명맥만 유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초･
중등학교 교류협의회 관계자들이 함께 워크샵을 통해 매년 이루어

졌던 초중등학생을 위한 각종 교류 프로그램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5) 초･중등학생 동북교류 매뉴얼 공동 제작

인류의 사회 문화 발달과 불어 동북아 3국도 빠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초･중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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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내용도 이러한 3국의 다양한 변화를 적

극 수용해야 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교류 프로그램의 내용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동

북아 3국간 청소년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3국간 청

소년 교류의 원칙과 합의사항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청소

년교류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동북아 청소년교류 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작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련된 매뉴얼 역시 3국간 합의에 따라 수

시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6) 미래지향적 3국 역사문화 소개 프로그램 개발 

동북아 청소년 교류의 성과는 일차적으로는 기회의 확대에 있지

만, 이차적으로는 참여한 학생들이 얼마나 상대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느냐에 달려있다. 동북

아 3국간에는 과거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하면 청소년 교류가 자국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또 하나의 장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3국의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 소

속 전문가들이 각각 자국의 역사 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

께 논의함으로써 각국의 역사 문화 소개 프로그램이 보다 일관되

고,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의 토대 위에 개발되도록 노력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7) 3국 초･중등학교 간 자매결연 체결 지원

현재에도 3국간에는 지역 교육청 수준이나 단위 학교 수준에서 

학교 간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매

결연 체결한 학교 수가 많지 않고, 또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편중

되어 있어서 3국의 초･중등학생들이 고르게 동북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적어도 학교 간 자매결연과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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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류활성화가 단위 학교 간 교류 차원을 넘어 동북아 공동체 의

식 강화라는 대의 명제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

센터’ 차원에서 자매결연이 체결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동북아 3국의 모든 초중등학교가 상대국의 1개 학

교 이상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거

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나) 대학교류협의회

그 동안 동북아 3국 사이에 대학 간 교류는 교수인력 교류와 부

분적인 대학생 교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교류 기회의 절대적 

확대와 교류의 질 제고라는 당면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

의 ‘대학교류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것이 대학교류협의회의 임

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학생 교류에 필요한 시설 및 교육 

여건의 확보, 질 높은 교수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 개발, 시행 등

이 대학교류협의회의 주 업무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상대국 교수나 학생을 위한 시설 및 교육 여건 확보

우선적으로 교류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숙소가 마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3국간 합의된 최소한의 시설기준이 

필요하며, 개별 대학에는 3국의 교수나 학생 교류를 행정적으로 지

원하는 ‘동북아교육교류센터’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3국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업 방

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2) 실질적인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현재에도 동북아 3국의 대학생들 간에는 배낭여행이나 Working 

Holiday 등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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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의 관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를 보다 대학이나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센터’의 지원이 필

요하다. 무엇보다도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초중등학생 교류 프로

그램과 달라서 상당히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인 의미를 함축할 수 있

으므로 더욱 세련되고, 민주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그렇

지 않으면 동북아 공동체 의식함양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대학생 문화체험 프로

그램’이나 순천향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China Village 프로그램

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순천향대학교의 China Village는 

중국의 대학생들이 1개 학기(6개월) 또는 2개 학기(1년) 동안 순천향

대학교 학생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한 방에 한국학생과 

중국학생 함께 배치)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체험하면서 정

규 교과목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순천향대학교의 China 

Village에는 30여명의 중국 학생들이 1년 기한으로 한국학생들과 함

께 생활도 하고 학점도 이수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순천향대학

교 학생들 20여명이 중국의 대학에 가서 생활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대학생들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외국에서의 직업생활을 선호

하고 있다. 따라서 3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 해외직업체험 

인터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순천향대학교의 

경우 미국이나 호주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인근의 산업체에서 인턴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순천향대학교 학생들이 교환학생으

로 미국이나 호주에 나간 후 방학기간에 인근이 산업체에서 인턴십 

경험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동북아 3국의 대학 간 정기적인 

학생 교류를 통해 상호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나, 개별 대학간 2+2 

프로그램을 통해 복수학위를 주는 제도의 마련은 동북아 3국이 경제 

및 문화 공동체로 거듭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소년교류 프

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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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생 교류 지도교수 연수 및 워크숍

대학생 교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학생 교류를 지원하고 이

끌어 갈 대학의 지도교수나 행정가를 대상으로 한 대학생 교류와 

관련된 상호 이해 연수가 필요하다. 각국의 대학 관계자들 가운데

는 아직도 상당수가 동북아 3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유사성과 세

계사적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토양에서는 

실질적인 3국의 대학 간 의미 있는 교류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3국의 대학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대학 간 교류의 의

미와 효과, 그리고 개선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4)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대학교수 교류

현재 동북아 3국간 대학교수 교류는 연구 년을 토대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아 3국의 대학경쟁력이 미국이나 

유렵의 유명 대학들과 견주기 위해서는 동북아 3국 대학 간 교수 

교류가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 어떤 점에서는 ‘교수인력 교류 할당

제’를 마련하여 보다 강력하게 교수교류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

다. 교수교류는 자연스럽게 동북아 3국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동질성 회복과 관련된 연구 수행을 가져와 학문적 교류

와 함께 동북아 경제와 기술 경쟁력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교수 인력의 활발한 교류는 당연히 대학생들의 동북아 3국

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활발한 대학생 교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교류협력센터의 대학교류협의회’는 바로 대학교수들

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조직이다. 

 

5) 1대학 1개 이상 동북아 대학과의 교류 협정 체결

앞서 제시한 동북아 3국의 대학 간 학점 상호인정이나 2+2학위

제 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학 간 교류협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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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 간 교류협정 체결은 기본적으로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기

되 각국의 대학교류협의회와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센터의 대학교

류협의회가 함께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초･중등학교 간 1개 이상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하듯

이 3국의 모든 대학 역시 1개 대학 이상과 교류협정을 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평가

다양한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호혜적인 입장에서 엄정하고도 체계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동북아 3국의 모든 대학이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동북아 3국 대학 간 

교류의 활성화가 개별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연결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동북아 3국간 대학 교류

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별대학에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판단하면 참가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류에 참여하는 교수

나 대학생, 그리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대학자체가 교류를 통해 성

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 연구기관교류협의회

현재 한⋅중⋅일 3국에는 청소년 분야를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

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미 이들 연구기관 간 간헐적이나마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제도화할 필요가 있

다. 이는 동북아 3국간 아무리 외형적인 청소년교류가 늘어난다 하

더라도 내용적으로 질을 보장하지 못하면 청소년 교류가 하나의 행

사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많은 동북아 3국간 교류가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간혹 국가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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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교류의 양도 중요하지만, 교류의 질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함을 

알게 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연구기관교류협의회는 동북아 3국

간 청소년 국제교류의 질을 제고하는 다양한 기초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1) 한⋅중⋅일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협의회 구성

청소년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3국의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만나 공동연구나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 한⋅중⋅일 청소년교류 매뉴얼 및 특성화 된 프로그램 개발

3국의 청소년 교류가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세부 매뉴얼이 개

발되어야 한다. 각국에서 누가 청소년 교류를 맡게 되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내실 있는 교류가 되어야 하므로 청소년 교

류에 대한 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교류

협의회나 대학교류협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류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도 연구기관 교류협의회가 해야할 또 

하나의 임무이다. 

3) 청소년교류 관련 한･중･일 공동 프로젝트 및 학술세미나 추진

연구기관 교류협의회에서는 매년 청소년 교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나 학술세미나를 3국 공동으로 주관한다. 최소한도 

1년에 1개 이상의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1회 이상

의 공동 학술세미나가 개최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3국의 연구기관 인적자원 교류

대학교류협의회에서 대학 간 중장기 교수교류를 지원하듯,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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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협의회에서도 3국의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상호 방문하여 6개월

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공동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

도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분야의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상

대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깊이 있는 이해가 있을 때 동북아 3국

의 협력체 구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탐구되어 제시될 수 

있다.

 

5) 3국 청소년 교류 관련 정보 시스템 운영

동북아 3국의 청소년들이 상대국과의 교류에 적극 참여하는 마인

드를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3개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찾고, 이용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

과 정보 생산은 ‘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에서 맡되, 각국의 연구

기관교류협의회에서는 자국의 언어로 전환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자국에서 생산하고 수집한 청소년 교류 정보를 동북아청소

년교류협력센터에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동

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 차원에서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포털 사이

트를 운영하되, 이를 각국의 연구기관교류협의회에서 자국의 언어

로 새롭게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학회 교류협의회

동북아 청소년 교류를 위한 연구기관 교류협의회나 대학교류협의

회를 연구자나 교수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겠지

만, 청소년 관련 학회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관련학회교류협의회’의 조직이 필요하다. 동북아 3국을 순환하면서 

청소년문제나 청소년 개발과 관련된 공동 세미나가 개최되도록 지

원하는 조직이 바로 ‘관련학회교류협의회’이다.   



53Ⅲ. 동북아 국가 간 분야별 청소년교류협의체 구성

1) 청소년 관련 학회 협의회 구성

먼저, 동북아 3국의 청소년 관련 학회 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각국에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학회가 구성되

어 있지만, 정기적으로 동북아 3국간 교류하고 있는 학회는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를 개별 학회의 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

련학회 교류협의회’를 조직하며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청소년 국제교류 및 한⋅중⋅일 청소년포럼개최

‘관련학회 및 교류협의회’에서는 매년 공모를 통해 3국 공동의 포

럼 계획을 제출 받아 이를 적극 지원한다. 3국간 청소년 교류의 실

태와 문제점 진단 및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 교류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관

한 원인 분석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세미나의 개최가 주기

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림 Ⅲ-2>와 같이 각 분야의 지원 및 협조체

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Ⅲ-2> 동북아 청소년 평화포럼 구성을 위한 지원체계 

각 국 의

청 소 년

행 정 기 구

동 북 아 청 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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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 청소년교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5

가. 국내 청소년민간단체(NGO) 네트워크

(1) 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립

현재 산발적이고 비전문적인 NGO간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묶

어주고 조정하며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

하는 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 지난 2003년 통과한 청소년활동진흥

법(제58조) 내용에 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치를 계기로 이를 추진하

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제청소년교류센터와 같은 청소년국제교류를 위한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국내 청소년관련 NGO국제교류활동을 지

원함과 동시에 정보를 축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청소년관련 NGO들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2) 국제교류 실무자 양성교육 추진을 통한 네트워크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청소년관련 기관들이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우 산발적이며 협력관계가 부족하다. 이들 기관

들에서 국제교류 사업은 국내 각종 정치적인 이슈나 문제에 비해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

며 여타업무의 담당자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다른 업무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고도의 

숙련과 경험을 요하는 분야이다. 외국과의 협약체결이나 의견조율

에 있어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 정치적이고 고도의 전략적인 접근

5 지세선(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 부장)에게 집필 의뢰한 내용을 토
대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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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별 국가의 특징과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추진할 경우 자칫 국익에 손상

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나. 한･중･일 청소년활동 NGO 네트워크 구축방안

(1) 한･중･일 3국 청소년 활동관련 NGO의 특징

한⋅중⋅일 3국의 NGO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청소년 활동관련 NGO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 한국은 활

동 면이나 내용에 있어 매우 활발하지만 몇몇 핵심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한 매우 정부 

의존적이다. 중국의 경우는 활동도 왕성하고 조직적이나 자율성과 

유연성 면에서는 매우 미약하다. 또한 일본은 각 지방이나 마을 차

원의 NGO 활동은 매우 잘 구성되고 조직화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

년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힘을 집약하는 활동 

혹은 국제교류와 같은 대 내외적인 협조와 협력을 통한 활동은 정

부와 같은 구심점이 없이는 매우 취약하다. 이는 일본이 세계경제

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규모에 비교하여 청소년관련 국제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며 NGO 자체적으로 대규모의 청소년활동을 

조직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는 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청소년관련 NGO들은 장점과 단점을 공유하고 있

는데 이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 활용하느냐에 따라 3국 청소년

활동관련 NGO들의 네트워크가 성공하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다.

   

1) 중국의 청소년활동과 NGO   

등소평이 중국의 집권을 시작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통한 자본주

의 경체체제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통치 원리에 사

회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1당 지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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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과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NGO의 성장에 대하여서는 매우 부

정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가구조 속에서 현

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밖으로 알

려진 바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NGO는 국가의 이익을 대변

하고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변자 역할이 주요한 활동이다.

중국의 NGO는 우리나라의 NGO와는 달리 운영이나 활동에 있어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획일적이다. 그들은 중국정부 정책에 반대하

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이는 얼마 전 중국이 우리민

족의 고대역사를 동북공정이란 연구를 통해 왜곡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중국시민사회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으며 중국민주화의 

신호탄이었던 천안문사태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함에도 숨을 죽이

고 있었음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중국 NGO의 경직성과 획일성은 현재 중국의 청소년활동 NGO에

도 그대로 드러나 현재 중국의 모든 청소년관련 활동은 중국의 반

관반민단체인 중화전국청년연합회에서 총괄관장하고 있다. 이곳 중

화전국청년연합회에서는 외국과의 청소년관련 교류는 물론 국내 청

소년운동과 활동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의 성(省)

에 지부를 두어 전국의 청소년활동을 관리감독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 결과 매우 안정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 NGO들의 자

율성은 미약한 형편이다.   

2) 일본의 청소년활동과 NGO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중국과는 달리 정부의 NGO의 활동보다는 

NPO 활동이 활발한 국가이다. NPO란 말 그대로 NGO가 가지고 

있는 비영리적이며 반정부적인 성격보다는 비영리성을 표방하는 기

관이나 단체이다. 이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무관하지 않

은데 우리나라처럼 몇몇 주요 단체가 중심이 되는 NGO 운동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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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건강한 NPO 활동이 매우 활발한 

나라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차원의 NPO 운동이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부의 지원보다는 회원들의 자발

적 참여와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소규모 위주의 활동은 자발성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나 

청소년국제교류와 같은 예산과 역량이 많이 필요한 활동에 있어서

는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의 청소년관련 국제교류활동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정부관련 기관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2) 한･중･일 청소년활동 NGO 네트워크의 방향

한⋅중⋅일 청소년 활동 NGO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현재 한중일 3국간 청소년단체협의기구인 한국의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와 중국의 중화전국청년연합회, 그리고 일본의 일

본중앙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 간의 정례적인 회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회의의 정례적인 3국간의 만남으로 청소년 국제

교류에 대한 3국 책임자간의 대화를 통해 보다 발전 지향적인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양

자 간의 협의와 대화의 시대가 아닌 다자간의 시대이다. 이러한 자

리를 통해 자국에서 원하고 있는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정보를 교

환하고 3국이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성사시킬 수 있

다. 그리고 범사회적으로나 청소년분야에 3국간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서 3국간 NGO 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3국청소년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여 중앙차원이 아닌 각 지방이나 개별단체 차

원의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예산이

나 행정적 협조 등은 중앙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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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과 외

부와의 연계에 있어서 중앙에서 지원한다면 3국간의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활성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점검과 평가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 그동안 많은 국제교류행사를 추진해 왔지만 이에 걸맞은 

점검과 평가는 매우 미진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소년국제교류센터를 설치운영이 시급하다. 이 

기구에서 추진해야할 중요한 일들은 한･중･일 간의 청소년교류 사

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들

이 외국과의 청소년교류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역부족이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함께 사업 초기

에 외국기관과의 접근방법이나 대화방법 등이 매우 미숙하며, 숙련

된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청소년교류센터에서 이들 우리나라 청소년 NGO 단체

들이 교류가 정상 괘도에 진입할 때까지 이를 지원하고 초기단계에

는 직접 추진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NGO에 이관하는 방법은 매

우 효과적일 수 있다. 국제청소년교류센터가 NGO들의 자발적인 청

소년교류 사업에 장해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영세

적인 운영과 국제교류사업의 경험이 미비한 대부분의 청소년관련 

NGO들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보여 진다. 

국제청소년교류센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운영중인 국제청소년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국제청소년센터의 본래 설립취지가 우리

나라 청소년국제교류의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청소

년관련 정부 간 국제교류 사업을 점차 NGO에게 이관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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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일 청소년 NGO 간의 교류사례

  ①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의 한중일청소년포럼

현재 국내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간의 청소년행사로 NGO 청소

년단체 중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MRA/IC)에서 추진중인 ‘동북아

(한중일)청소년포럼’의 경우 매우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NGO 단체 간의 청소년교류 행사가 단기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행사가 올해로 3회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은 무엇보다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청소년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포럼이라는 토론활동 취지를 살려 

초빙강사들에 대한 이력과 인지도에 대하여 많은 배려와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이들 초빙강사들의 면면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국내 초빙강

사의 경우 과거 총리를 지낸 중량급 인사들과 각급 대학교 총장 등을 

초청하고 있으며, 외국의 초빙강사들 또한 일본 전경련 전회장 등의 

중량급 인사를 초빙하고 있어 행사의 중량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참석한 청소년들의 행사참가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중･
일 참가청소년들 또한 3국의 명문학교 학생들을 선발하여 행사내용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내에 고급행사라는 

브랜드 이미지 각인과 함께 행사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초빙강사와 국내외 참가자 확보는 국제적 운동으

로서 세계도덕재무장운동이 중국과 일본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교류인원 인원수 또한 70명 내외로 소

집단화 함으로써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유도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청소년단체로서 브랜드 이미지가 낮은 도덕재무

장 한국본부의 동북아(한중일)청소년 포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는 첫째로 차별화된 국내외 강사선택과 백화점식의 다양한 프로그

램이 아닌 토론과 강의를 중심으로 한 포럼이라는 형식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둘째로는 행사 참가자들을 소수정예화 하여 

자부심을 가지게 함으로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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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셋째로는 초청대상국의 조직을 활용한 공조 체제 확립이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도 이 행사에 대한 인지도가 한･중･일 국내에서 꾸준히 상

승하면서 행사의 인지도는 상승하고 이를 통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행사 규모가 확대되면서 예산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는 청소년위원화로부터 우수 교류활동

으로 인정받아 일부 사업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도덕재무장 한국본부에서는 한･중･일 3국 기업들

의 공동협력사업 추진과 같은 방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한･중 미래숲 교류활동

현재 한･중･일 NGO간의 청소년교류는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어오

고 있다. 그러나 각 교류 프로그램들이 그 내용면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성과도 미흡한 형편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문화교류에 치중되어 있으며 주제에 있어서

도 시기적인 이슈나 사회적 관심을 쫓아가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 중 사단법인 ‘한･중문화청소년미래숲센터’에서 추진

하고 있는 ‘한･중미래숲교류활동’은 그 내용이나 활동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황사문제와 같은 동북아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공동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청소년들의 관심을 촉구

한다. 그리고 한·중 양국의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 및 이해를 통하

여 건전하고 진실한 우의를 다지는 것을 기초로 긴밀한 양국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하고 있다. 특히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

워 한･중 양국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더불어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제공된 기회를 통해 양국 간 이해를 증

폭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활동이다. 이 사업의 처음은 일

본과 중국 사이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초기에는 많은 발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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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오히려 작금은 한･중간의 사업이 더욱 활발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 중국 경제문화 대학생 모

임을 결성하여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고 동계 리더십 캠프를 상해, 

북경, 내몽고 지역에서 개최하는 등의 후속프로그램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밖에도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매년 2차례씩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어 능력, 

리더십 배양활동 등 다양한 한･중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중국통 양

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우호증진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한･중 우수 인재 장학금 지원 사업과 한･중 학술교

류 및 학업정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학습기

회 제공의 일환으로 대학생 주체 환경 캠프를 운영하면서 대 중국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 측의 카운터파트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내용과 

계획에 따라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추진을 위

한 직접적인 접촉단체로 중국의 청소년관련 활동 및 정책을 총괄하

고 있는 중화전국청년연합회를 주 대화상대로 하는 동시에, 공청단, 

중국과학기술원, 국가임업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청화대학교, 북

경시수도정신문명사무소, 청년궁, 상해교통대학교, 청화과기원, 절

강대학교, 교육위원회, 섬서성정부, 상해위육중학 등으로 교류단체

를 다양화 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한중청소년 간의 교류활동의 홍보를 위해  CCTV(중앙방송국), BTV 

(북경방송국), 인민일보, 신화사 통신, 중앙민족보, 북경신보 등의 언

론기관과 제휴하고 있으며, 중국사회내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업

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사회기관인 중국녹화기금회, 북경청소년문

화교류센터, 중한교류협회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도 백화점식의 천편일률적인 단순한 프

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영역화를 통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환

경 분야로서 황사 및 중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중우의림 조성

활동과 청소년 환경 세미나 개최가 있으며 문화축제활동분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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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청소년 문화 교류행사가 있다. 그밖에도 이공계 학교재학 청

소년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한중 이공계청소년교류 행사

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중 양국 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녹색사절단을 

구성하여 한･중 양국 어린이들의 생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하

고 한국과 중국의 연한인 서해오염에 대한 피해를 양국에 알리고자 

서해관련 교류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한중문화청소년미래숲센터’의 적극적이고 전문화된 활동은 그 동

안 미래의 지도자가 될 양국 청년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양국의 환경과 산림 분야 관련 문제

에 대한 공동의 토의를 통한 의식 공감 및 동반자적 관계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동북아라는 거시적 안목을 가진 세계인으로 성장하

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비정치성을 띤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

지고 상호공감대를 형성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교류활동이다.

다. 향후 전망

현재 동북아 역내 중심국가인 한⋅중⋅일 3국은 역사적으로나 문

화적으로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 협력

의 아름다운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한편, 긴 역사과정 속에서 생

겨난 정치적,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감정의 골 또한 매우 깊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사적으로 그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협력체계는 만들어져 있지 않

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문제에 있어서 지난 반세기동안 실질

적인 교류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상호관련성이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상

당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역사적인 이유로 

그동안 교류와 협력이 거의 중단되어 버렸다.

그러나 90년대부터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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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교류는 정부와 기업, 청소

년단체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

문에 동북아시아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국은 <그림Ⅲ-3>과 같이 중앙정부, 지

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청소년 

국제교류전문 인력 확보, 법/제도적 정비, 국제이해센터 건립과 교

류협력 기금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 지속된다면 이를 기폭제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

가 활성화되리라 예상된다.  

<그림Ⅲ-3> 동북아 국가 간 청소년교류협력 모형

한 국 정 부

중 국 정 부 일 본 정 부

지 방 자 치 단 체

지 방 정 부 지 방 자 치 단 체

민 간 기 구

민 간 기 구 민 간 기 구

1. 교류전문 인력확보

2. 법 / 제도적 토대확립

3. 국제이해 교육센터 설치

4. 국제교류협력 기금조성



IV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지원네트워크 구축방안6

6 이정주(대구대학교 자치단체국제교류연구소 소장)에게 집필 의뢰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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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간 청소년국제교류의 추진실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촉진하고 있으며 또한 양 지역의 실질적인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

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3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55개 기초자치단체가 외국의 47개국의 134개 광역자치단체, 317개

의 기초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전체 자매결연 지역의 64%가 편중

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부진하고, 

교류영역 또한 정치행정과 지역경제통상영역에 치우쳐 있어, 지역

발전의 주체가 되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저조한 경우가 많다는 비판

을 받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 중 청소년의 경우 유학이나 관광 등으로 외국을 방

문하는 횟수가 급증하고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

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의 국가 간의 교류와 지방

자치단체의 국제교류로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는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및 국가, 세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화에 부합하는 청소년을 육성하기위해서는 장기적인 국가 정책적 

비전하에 국제교류를 위한 기반 및 여건 조성, 통일성과 다양성을 

갖춘 청소년국제교류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차원의 

청소년 국제교류는 여러 부처에서 일회적이고 방문위주의 이벤트성 

교류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교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

해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

정되면서부터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정의를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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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제도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의 교류활동을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활동으로 규정하

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교류활동을 국제청소년교류

활동, 교포청소년교류활동, 남북청소년교류활동, 그리고 국내청소년

교류활동 등으로 세분화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사후

관리에 관한 시책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청소년교류는 정부차원의 국제교류가 가지는 정치적 한계성

을 극복하고 또래의 전 세계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개인적

으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여 자신의 미

래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개방된 사고로 자신의 조국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적으로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

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지방자치단체 국제청소년교류의 추진현황 

가. 전문 인력 현황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은 급격한 사회변

화에 따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변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등으로 

여러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

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인격체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

법을 갖춘 청소년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 

청소년관련 전문인력인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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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

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청소년기본법 제3, 21, 22

조), 이와 같이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해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육

성 5개년계획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지도자 양성계획을 수

립하여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각각 1993년과 200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자로 양성해 오고 있다. 

2004년말 현재 양성된 청소년지도사는 11,286명이며 시설에 배

치된 인원은 8,000~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배치된 시설은 국립

시설(중앙 및 평창 청소년수련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청소년시설

(655개), 청소년단체(200여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중앙센터 및 16

개 시･도 센터) 등 각 청소년 시설･기관에서 단체 및 시설 운영, 청

소년 관련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청소년 지도 그리고 청소

년 수련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관련 분야 직업분류가 청소년범죄학자 11,321

명, 청소년상담원 27,111명, 그리고 청소년학 교수 15,101명 등 3개

로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활동의 실제 현장인 청소년단체, 청소년시

설, 청소년지원기구 등에서 청소년지도를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지

도자(사)가 누락되어 서비스종사자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새로운 직

종에 대한 직업분류가 필요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지도자의 사

기진작과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
역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청소년기본법 제25조),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규

정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청소년 및 다른 청소년

지도자 등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

육성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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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

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청소년기본법 제26, 

27조).

나. 재정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분야 재정투자는 1999년 675억원에

서 04년 997억원으로 연평균 9.6% 증가하였다.

<표Ⅳ-1> 청소년분야 재정투자 현황   

(단위：억원, %)

연도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계 675 658 761 729 806 997 9.6

예  산 297 259 325 241 258 237 △4.0

양여금 204 265 329 337 366 302 9.6

기  금 174 134 107 151 182 458 32.7

<그림Ⅳ-1> 청소년분야 재정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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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사업의 재정투자 방향은 건강한 청소년 성장여건 조

성, 생활권내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참

여기회 확대, 그리고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자질과 능력 함양에 두

고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강화와 청소년지도자 양성 확대 및 자질

을 함양하고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리더십을 갖춘 민주시

민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

재정투자 방향 및 우선순위는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안전강

화, 청소년 인권신장 및 참여 증대, 청소년단체 및 문화활동 지원, 

다양한 청소년 및 국제교류, 청소년복지 증진 등으로 두고 있다.

<표Ⅳ-2> 청소년육성 분야 투자계획

(단위：억원, %)

    연도별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계 1,052 2,008 2,770 3,230 3,599

(증가율) (90) (37) (16) (11) (60.5)

예  산 92 610 1,076 1,224 1,476

(증가율) (563) (76) (13) (20) (376.1)

균  특 376 600   800 1,000 1,000

(증가율) (59) (33) (25) (-) (41.5)

기  금 584 798 894 1,006 1,123

(증가율) (36) (12) (12) (11) (23.1)



72     동북아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 연구

<그림Ⅳ-2> 청소년육성 분야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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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도적 현황

우리나라의 국제청소년교류는 여러 분야에서 각기 다른 추진주체

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활동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교류가 국제청소년교류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청소년교류는 그 주친주체와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과 관련 정부부처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관련법 중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육성과 국제청소년교류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육성이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

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면, 청소년교류는 이러한 

청소년육성의 이념과 목적을 완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실천적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아울러 국제

청소년교류의 유형에는 지역 간 청소년교류, 남북간 청소년교류, 

그리고 국가 간(국제)청소년교류의 세 가지 형태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교류의 진흥과 지원의 책임이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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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청소년교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청소년관련법의 현황

은 다음과 같다. 

<표Ⅳ-3> 분야별 국제청소년교류의 제도적 특성

구  분 법적 근거 정부관련부서 교류내용과 특징 관련기관

청소년 
육  성 

및 
국제교류
활동지원
분   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청소년보호법
 제1,2,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5,53-59조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지원
･청소년의 국제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청소년육성정책 수립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청소년교류
 센터

청소년
교  육
분  야

･교육기본법 
 제29조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
정보화국 
국제교육협력과

･국제인으로의 소양 
 함양을 위한 국제화
 교육 
･외국자치단체 및 국제
 기구와의 교육협력
 시책 강구

･시･도
 교육청
･국제교육
 진흥원

친  선
우  호

및
교  류
협  력
분  야

･한국국제교류
 재단법 제1,6조
･재외동포재단법
 제1,7조
･한국국제협력
 단법 제1,7조

외교통상부 문
화외교국 홍보
과,문화협력과

･국제우호친선
･재외동포활동지원
･국제교류목적의 
 해외지원사업수행

･한국국제
 교류재단
･재외동포
 재단
･한국국제
 협력단

자  치
행  정
분  야

･지방자치법 
 제35조,
 시행령15조

행정자치부 지
방자치국 자치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차원의 
･국제교류협력활동
 지원

･지방자치
 단체
･한국지방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자료：박진규(2004) 재구성.

마.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체결 현황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2005

년 현재 우리나라의 171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개, 기초 155개)가 

외국의 451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34개, 기초 317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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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27개 지방

자치단체가 외국의 79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의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74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9개, 기초 55개)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전남과 경북이 각각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4> 지방자치단체별 자매결연 체결 현황

(2005년 현재)

구  분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수 외국 자매도시 수

계 광  역 기  초 계 광  역 기  초

계 171 16 155 451 134 317

서울시 26 1 25 74 19 55

부산시 11 1 10 27 16 11

대구시 4 1 3 11 8 3

인천시 5 1 4 13 9 4

광주시 4 1 3 8 5 3

대전시 4 1 3 13 9 4

울산시 1 1 - 8 8 -

경기도 27 1 26 79 14 65

강원도 13 1 12 33 5 28

충  북 8 1 7 15 5 10

충  남 13 1 12 29 6 23

전  북 9 1 8 21 4 17

전  남 14 1 13 23 3 20

경  북 14 1 13 41 9 32

경  남 13 1 12 42 10 32

제  주 5 1 4 14 4 10

자료：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5).



75Ⅳ.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지원네트워크 구축방안

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국제교류 현황 

<표Ⅳ-5> 2005년도 자치단체 국제청소년교류 현황

(단위：천 원)

자  치
단체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사업내역
계

국고
(원)

지방비 기타

계 1,536,990 4억 1,062,970 74,020

서울시 자치단체간 청소년 우호교류사업 200,000 - 200,000 - 청소년교류

부산시
한･일, 한･중, 한･러 청소년국제교류 24,400 - 24,400 - 해외교류사업비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연합 청소년 캠프 10,000 - 10,000 - 해외교류사업비

대구시

청소년 해외독립 유적지탐험지원 20,000 - 20,000 - 현장체험

제39회 세계 어린이올림픽 대회 참가 20,000 - 20,000 - 국제대회 참가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 30,250 - 30,250 - 홈스테이, 교류행사, 문화탐방･체험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참가지원 20,000 - 20,000 - 개영식, 축하공연 등

인천시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 20,000 - 20,000 - 중국(천진시), 일본(키타큐슈시)

대전시

서북미 교포 청소년 방문 2,500 - 2,500 - 방문(15명)

일본 교포 청소년 방문 2,500 - 2,500 - 방문(20명)

제25회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9,000 - 9,000 - 보조금지원

충 북

청소년 국제교류 20,000 - 20,000 - -일본 야마나시현  -중국 흑룡강성

청소년 어학연수 10,000 - 10,000 - 중국 흑룡강성 소재지 대학

한국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참가 20,000 - 20,000 - 전북 무주 잼버리장

충 남

청소년과 국제교류 34,000 - 34,000 - 일,중,남호주 120명

청소년 백제역사탐방 20,000 - 20,000 - 일본(40명)

대학생 해외체험연수 79,020 - 60,000 19,020 10팀, 20명

한중 청소년 문화체험 5,000 - 5,000 -

전 남

제6회여수국제청소년 축제 800,000 4억 400,000 - 경연, 체험행사 등

한･중 청소년 교류사업 34,000 - 34,000 - 홈스테이, 견학, 탐방

한･일 청소년 교류사업 14,000 - 14,000 - 문화유적지탐방, 프로그램 참여

경 북
청소년상담원 해외연수 20,000 - 20,000 - 선진외국 청소년상담기법도입 

제9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65,000 - 10,000 55,000 스카우트 활동

경 남 청소년국제교류 50,000 - 50,000 - -일본/중국/러시아

제주 청소년 국제교류 7,320 - 7,320 -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청소년 교류

자료：문화관광부(2005). 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제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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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국제청소년교류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방문, 국제대회 참가, 체험연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역시

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청소년교류를 하고 있는데, 

한편 광역시 중 광주시와 울산시는 국제청소년교류가 단 1건도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전북

이 국제청소년교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광역자

치단체의 국제청소년교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536,990천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 국고 400,000천원, 지방비 1,062,970

천원, 기타 74,020천원 등으로 되어 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광역

시 중에서는 서울시가 200,000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대구

시 90,250천원, 부산시 34,400천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의 경

우에는 전남이 848,000천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충남 138,020천원, 경북 85,000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3. 지방자치단체 간 청소년국제교류체계 확립방안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분권화, 즉 기능 및 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독자적인 국제교류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절한 자치권의 보장이 국제교류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외국 기업이나 자본을 유치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권한이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음은 물론, 국제

교류 추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자율적으로 동원･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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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 지방자치단체 간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절차

국제 도시간 친선관계 형성

(상호 신뢰 구축)

자매결연대상 도시 선정

결연 여건, 지역적 특수성 감안

각종 관계 자료 수집, 비교 분석

여건 검토(공통성, 상호보완성, 지역적 특성)

자매결연 제의(주민의견 수렴, 지역의회 사전보고)

의견조성(시･군･자치구 → 시･도 → 행정자치부)

자매결연교섭 추진

결연 승인 전 사전 교류

(상호교류 여건조성)

자매결연 승인 신청

결연 승인서 제출(결여 체결 2개월 전)

결연체결

(국내서명, 국외초청 서명)

*행정자치부 장관 사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의견 수렴

(미수교국 및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국가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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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 등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는 행정자치부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은 <그림Ⅳ-3>에서 

도식된 바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매결연 교섭을 추진하기 전에 

상급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와 의견을 조정하게 되어 있으며, 결연 

체결 전에 행정자치부에 결연 승인 신청을 하여 자매결연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자매결연 승인시 외교통상부장관(미수교국 및 사회주의 국가는 국

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의 적절한 관여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

러한 관심과 관여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이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

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지 통제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통제위주

의 관여는 시행되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의 마찰만 유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교류가 높은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

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국제교류가 갖는 외부효과를 내부화시켜 주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

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큰 고객

집단이 존재하거나 단기간에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근거

를 제시하지 않는 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중앙정

부의 관심은 미미한 상태이다.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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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은 물론, 국제교류에 대한 기본방향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예산 및 전문인력

의 부족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유대관계 형성의 결여로 기대

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해 이와 같이 적극적이

고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주요 정치인들과 행정 관료를 비롯한 중앙정부 지도

자들이 국제교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지니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교류는 

그 효과가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확한 수혜자도 

존재하지 않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고객집단이 큰 정

책적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오늘날과 같은 지방분권화시대의 중심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

체청소년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전반적인 국제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와 국제청소년교류의 

현황분석과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역할분담을 명확

히 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그림Ⅳ-4>와 같이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바람직한 청소년교류협력 모형을 비전과 

추진방안, 그리고 부분별 실천전략으로 구분하여 도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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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4>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 추진모형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청소년 육성

제도부문

-청소년 기금 조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정비율 편성
-기업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부금 문화 

조성

전문인력

-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관련단체별 전문영역별 전문인력 양성
-정부와 청소년관련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

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실시

재정부문

프로그램

-문화교류 프로그램
-사회봉사 프로그램
-상호방문･교환 프로그램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국제청소년교류 네트워크 구축

-법：주체의 책임･의무 강화, 내용의 구체화
-조직：국제청소년교류지원센터 등의 건립을 통해 

국제청소년교류사업의 통합적 진행 및 관리
-정부단위의 체제정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차원

의 체제 정비

-국제청소년교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지원 체제 및 환경 조성
-정부차원의 국가 간 청소년교류 협력 체계 강화 및 부처 간 청소년 업무

의 유기적 협력 체제 정비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청소년교류 협력 강화



81Ⅳ.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지원네트워크 구축방안

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청소년교류와 네트워크 구축방안

동북아 지역 청소년교류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인프라 형성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실현가능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국제교류협력 및 청소년교류협력 의의, 필요성 

및 특징 등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지방자

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의 실

태를 파악하고 우수한 지역의 사례를 조사‧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해 실행하여야 할 정책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교류협력의 사례

(1) 부천시 사례

2005년 8월 부천 가와사키 고등학교 교류회는 한국청소년 30명과 

일본 청소년21명 등 51명 참가한 토론회를 부천시에서 개최했다. 이 

교류회는 11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가와사키시 청소년이 부

천시를 방문하고 겨울에는 부천시청소년이 가와사키시를 방문해 세

계시민의식 함양과 21세기 새로운 동반자로서의 관계구축을 위해 실

시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가정문화를 체

험하고 한국역사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하기 위해 경복궁, 서대문형

무소, 통일전망대 등을 방문하는 한편, 한국전쟁, 독도, 남북협력 등

을 주제로 양국의 청소년이 자신들의 생각을 직접 발표하는 포럼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교류회의 특징은 양시의 고등학교 

학생이 중심이 되어 2000년 만들어져 부천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

련시설에서 주관이 되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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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으로서 상호이해와 우호관계를 조성하고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태도, 의식, 행동을 함양시켜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안양시 사례

안양시의 경우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기 이전에는 시의 국제교류

과에서 직접 청소년교류를 준비하고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1999년 

청소년수련관 개관이래 국제교류과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교류

와 관련한 사업을 위탁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자매도시인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 이후 안양시에서의 일본 청소년교류는 주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스, 역사교과서 왜곡파동, 독

도문제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중단되는 등 교류 외적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교류의 목적을 보면 부천시와 유사하지만 학

교단위의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 단위의 사업으로 양

국 양시의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수내용으로는 (1) 민박가정과의 생

활로 상대국의 생활 문화 습득, (2) 관내 및 인근지역 문화유적지 

견학, (3) 시청, 의회, 청소년 복지시설 등 공공기관 방문 등 주로 

문화이해를 바탕으로 한 홈스테이를 하고 있으며, 연수참가에 대한 

비용부담은 참가자가 (1) 고마끼 연수단에 조･석식제공, 차량지원, 

방한기념품, (2) 방일연수 시 항공요금, 방일기념품, 여권, 비자발급

비 등을 부담하고 나머지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류사업 목적은 (1) 초등학생 교류를 통해 양도시간 우호

와 교류협력 증진 도모, (2) 한국인의 생활모습을 일본학생에 소개, 

(3) 양국의 문화와 생활방식의 다양성을 체험, (4) 청소년의 국제화 

감각 육성을 위한 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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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감각을 획득하고, 한국의 생활상과 고유의 문화관습을 일본

에 소개, 일본인의 가치체계, 생활상의 올바른 이해 그리고 양국 

청소년의 친목과 우정 도모함을 기대효과로 하여 실시한다. 특이한 

것은 양국의 청소년들이 역사교과서 왜곡 등의 현안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시 측에 반영된다는 사실이다  

한편 상호교류 연수방침을 살펴보면, 안양시-고마끼시 상호평등 

호혜원칙, 민박교류연수, 항공료 등 경비는 연수자 부담, 연수학생

(민박가정)은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학교에 다닐 것 등이다. 

나. 지방자치단체 간 청소년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약 1/3이 국제청소년교류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양적으로 뒤지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성

과 지속성 등 내용상으로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재정지원은 얼마나 되는가?

둘째, 프로그램 수행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프로그램의 양과 질은 어떠한가?

넷째,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은 얼마나 다양하고 특색이 있는가?

다섯째, 사업의 내용과 방법이 얼마나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는가?

여섯째, 교류 상대국은 얼마나 다양하고 특색이 있는가?

일곱째, 참여대상은 얼마나 다양하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여덟째, 교류사업의 결과가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

아홉째, 참여 청소년들의 참여도와 사후 관리 및 네트워크의 형

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열째, 사업(또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어떻

게 극복하고 있는가?

열한 번째, 외부기관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얼마나 활성화하고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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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 사업을 경제･통상교류 등의 부차적 

산물로 이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위 청

소년교류 사업은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상대국의 

요청을 계기로, ‘구색 맞추기’식으로 시작되었다. 한국 측의 적극성

과 능동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 사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식전환이 필요로 되

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교류 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가 절반 정도이며 이 외에는 민간단체나 교육기관이 주로 수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가 30% 가량이며 자

치단체의 보조에 민간단체나 참여자 부담이 합쳐지는 경우가 30% 

가량으로 국제청소년교류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치단체의 

60%만이 지방비에서 청소년교류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

었다. 이같이 미비한 지원체제를 학립하기 위한 방안과 기본전략을 

<표Ⅳ-6>와 같이 제시해 보았다.

<표Ⅳ-6> 국제협력 지방자치단체 지원체계 확립방안 

비    전 동북아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

목    적 국가에 대한 기초이해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체계를 통한 
교류기반 확립

내    용 상호호혜원칙 문화교류 개인 간 교류 단체연대

기본전략 행정지원체계 확립 민간참여의 활성화 

기본전략

조직적 지원
담당부서 지정
친선협회 운영
활성화 지원

재정적 지원 
교류 예산확보
단체장 관심

국제민간
단체간 
자매결연사업
학교 간 자매
결연사업

민박제공 등 
기본 인프라 
구축
홈페이지 구축
민간외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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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사업 참여집단은 여전히 초⋅중학생 혹은 대학생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집단의 형평성 측면에서 근로청소년 및 농

어촌 지역의 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이 강화되어야 한

다. 근로청소년 및 직업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 및 직업교육 국

제교류 프로그램들을 국가 전력화하여 실천하고 있는 유럽국가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한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 내용으로는 견학･시찰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 스포츠･캠프나 문화활동, 작품교류 활동 등이 주요 비중을 차

지하여 활동내용이 직접 체험 위주의 활동으로 보다 다양화될 필요

가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교류사업 실시 횟수는 연1회가 보편적이

다. 행사성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운영의 조직성

이나 체계성, 지속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국제청소년교류 사업 추진상의 애로점으로

는 재정부담, 언어문제, 인력 등 지원체제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

되었다. 국제청소년교류를 실시하고 있지 못한 자치단체의 경우 이

외에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국제청소년교류는 단순한 견학, 방문활동보다 현지인과의 인적 

접촉을 통해 효과가 더욱 증대된다. 국내외 청소년이 함께 모여 공

동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국제교류 거점시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수시로 실시되는 정부 간 교류프로그램이나 일본의 방한수학

여행단은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회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

내수용태세가 갖추어 있지 못하다.

국내에서도 세계화 추세로 외국인과의 교류, 국제교류에 대한 사

회적 요구와 수요는 대단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국내 인이 외국방

문이라는 방식 외에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국제교류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제교류를 

확산시키고 국내 청소년과 외국인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제교류 거점시설을 시범･지정하여 운영한다.

수련시설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외국어, 외국음식, 외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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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외국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프로

그램 기획비용이 많이 지출되는데다 외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도 적을 뿐 아니라 대중성이 크지 않기 때

문에 프로그램 수익성이 낮아 당연히 꺼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

실을 반영할 때 적극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련시설

에서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은 활발해지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위원회 지정 국제청소년교류 시범시설을 지정, 운

영하고 국내외적으로 홍보하며 이들 시설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업비와 프로그램 인력(프로그램 

진행시 요청되는 비상근 외국어 인력)을 지원해 준다. 이러한 논의

를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

는 청소년교류협력의 다면적인 접근모형을 <그림Ⅳ-5>과 같이 도

식화 하였다. 

<그림Ⅳ-5> 지방자치단체 내의 국제청소년교류협력 모형

인적자원활용
외국어 자원봉사
국제민간단체

친선협회

재정확보
중앙/지방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간
청소년교류협력
(NETWORKS)

사회환경조성
국제이해교육강화

국제정보 및
문화체험센터 설치

시민참여
홈스테이 제공

문화체험
관광단지조성

시설자원
수련시설
야외캠핑
학교시설
문화센터

조직자원
학술단체
행정기구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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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일본은 ‘세계대전의 과오에 대한 국가이미지 쇄신과 복구후의 일

본발전상 소개’라는 외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일본청소년들의 ‘교류

활동을 통한 덕목함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찍부터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방법에 있어서

도 선박을 마련하고 순항하면서 방문국과의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사후조직을 만들어 관리함으로써 

청소년교류활동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참여한 청소년들이 모두가 친구가 되고 국가별 창구가 되어 국가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7
정부주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앞장서서 챙겨나가는 비공식조직

과 반관반민 조직을 설립하여 보다 민간적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

고, 이들의 지방자치단체별 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청소년교류

활동을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주관 국제청소년교

류활동은 매우 미진하다. 이것은 국제청소년교류를 다룰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여 지방자치

단체주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7 한국의 삼성엔지니어링은 거의 확보한 베트남 원유정제시설 프로젝트(7억 
400만$)를 일본 회사와 컨소시엄으로 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코오롱건설
은 하노이 상수도 프로젝트를 일본 에바라사(社)에 빼앗겼다.(조선일보 11
월 19일자 ‘凵에 눈물 삼킨 한국기업’이라는 제목의 ‘기자수첩’ 기사)

 물론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난 사태이지만, 청소년들이 자라면 국
가지도자가 되고, 이들 간의 유대는 상호이익에 크나큰 역할을 할 것이라
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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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교류활동의 발전방안[1]

지방자치단체주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할 기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기구설립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재단법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기

능을 보완하고, 지방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이 기구는 

서울에 위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공무원 파견 등

에 관한 일괄적 기획과 지원만을 담당하고 청소년교류활동과는 관

련이 없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과 국제청소년교류활동 관련 사업

도 할 수 있게 정관을 개정하여 기능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하여 각 지방에 지부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앞에서 제시한 방법이다.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의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관리(aftercare)를 담당할 범국가

적 민간기구를 설립하여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을 

갖추면 된다. 이것이 일본의 경우와 같다.

■ 청소년교류활동의 발전방안[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부서에 청소년교류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교류의 진흥이 국가부흥의 기초이며, 이를 뒷받

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이다. 물적교류도 중

요하지만 인적교류 특히 청소년교류는 바로 국제교류의 핵심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부서 규모와 수준으로는 국제청

소년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시(市)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청소년교류

과 또는 청소년교류계를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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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자매결연 도시의 확대관리, 사후관리 

등 모든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업무를 관장하면서, 위에서 제시한 민

간기구와의 체계적인 협력업무를 수행한다.

■ 청소년교류활동의 발전방안[3]

자매결연 도시를 확대하고 거기에 청소년교류활동이 포함되도

록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청소년교류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전반적

인 국제교류를 위한 자매도시협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청소년교류활

동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 일의 주 업무는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이겠지만, 그 중 청

소년프로그램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청소년교류과 또는 청소년

교류계가 독립적으로 설립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만일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교류과 또는 청소년교류계가 설치되

면, 자매결연을 청소년교류활동의 목적만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추

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V
국가 간 청소년국제교류 

법·제도 정비방안8 

8 최금해(연세대학교 법학박사)에게 집필 의뢰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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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혁명의 시대는 세계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과거 통신수단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을 때에는 외부

의 영향을 받아 지역문화가 변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은 위성통신이나 인터넷의 보급 등 

정보통신 체제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세계는 외부의 영향을 급속히 

받아들이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적응하

기 위하여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국제교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특히, 아시아 중심 국가인 한

국, 일본, 중국의 청소년들에게 성공적인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 장에서는 한⋅일⋅중 세 나라의 청소년국제교류의 역사와 추

진체계를 포함하여 청소년 국제교류 법 및 제도 등을 비교 분석하

고자 한다. 

1. 청소년국제교류의 역사비교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청소

년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

저하게 증가되었다.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세계평

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

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종, 성, 종교, 문화권 간의 상호협력의 당

위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염원은 청소년들에 대한 국제이해 교육

의 강화를 통한 청소년들 간의 교류와 협력 보다 목표에 접근하는

데 효과적이라는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정신과 요구가 결집된 선언 또는 협약으로는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8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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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결의안 217A(III)에 따라 채택)와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Political and Civil Rights 그리고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1965. 12. 7 유엔총회에서 채택)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제주의적 입장을 견

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는 18차 총회에서 국제 이해, 협

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를 채택

하였고, 이 권고안은 지금도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활동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후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세계화에 

따른 상호의존, 공동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를 

위한 세계교육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

락에 한⋅일⋅중 세 나라 청소년 국제교류의 역사를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한 국

한국의 청소년 국제교류가 문헌상에 언급된 것은 1919년 3월 10

일 한국남녀소년단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파리강화회의에 청원

서를 제출하였다는 기록과 1928년 10월 2일 “세계아동예술전람회”

를 개장하였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몇몇 한국스카우

트연맹, 대한 YWCA연합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의 청소년단체

(기관)에서 실시하여 온 국제교류가 국가차원의 전략분야로 본격 대

두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이었다. 1990년대는 무한경쟁에 대처

하기 위해 국가경쟁력이 강조되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 배경으

로 꾸준히 증가하던 실행규모는 외환위기를 맞이하였던 1997년과 

1998년을 저점으로 하여 다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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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 본

일본 내각부가 청소년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내각부에

서 실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1959년 당시 황태자의 결혼 기

념으로 내각부 총리대신이 발의에 의해 “청소년해외파견”사업이 개

시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67년에는 메이지 백년 기념사업

의 일환으로 “청년의 배” 사업이 개시되었다. “청년해외파견”사업과 

“청년의 배”사업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자력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 

곤란했던 시기에 정부가 사업 실시의 주체가 되어 일본 청소년들을 

해외에 파견한 사업으로, 그 당시 일본 국내의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준 사업으로 1987년까지 실시되었다.

1974년 일본은 일본과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핀, 싱가포르, 태국)과의 공동 성명에 기초하여 “동남아시아 청년

의 배”를 발족하였고, 1985년부터 브루나이가 추가로 참가하게 되

었으며, 1996년에는 베트남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1979년 일본은 중국과의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기념하여 

“일본･중국 청년 친선 교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87년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일본 청년 친선 교류”사업을 

실시하였다. 1985년 유엔에서 정한 국제 청년의 해를 기념하여, 정

부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내각부에서는 1985년부터 

국제 청년의 해의 취지와 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국제 청년의 마

을”사업을 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의 

증대, 사회 각 분야에서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하여 내각부의 청

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있어서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의 내

용을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하여, 우선 1988년 “청년의 배”

사업을 개선하여, 종래의 일본 청소년들 중심의 교류 내용을 세계 

각 국의 청년들이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발전시켰

다. 1994년에는 황태자의 결혼을 기념하여 “국제청년육성교류”사업

을 발족하였다. 이 사업은 종래의 “청년해외파견”사업 및 “해외 청

년 초청”사업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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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 국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즉, 1949년 10월 1일 이후부터 정상

적인 국제교류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청소년 국제교류는 

1979년 중･일 청소년 친선교류를 시점으로 볼 수 있다. 1979년 일･
중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기념하여 일본과 중국 양국 정부의 공동

사업으로서 청소년들의 파견 및 초청활동을 해왔다. 그 후, 1995년 

한･중 양국 정부 간의 국제교류를 하면서 1998년 10월 12일 한･중 

양국 외교부장관이 청소년교류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한･중 수

교 이후 실시되어 온 양국 청소년 교류의 법적 근거가 마련하였다. 

양국은 동 양해각서에 따라 과거 20명씩 교환해온 청소년 대표단의 

규모를 2001년부터는 40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해왔으며, 2002년 

한･중 국민교류의 해를 맞아 한･중 청소년 공무원 대표단, 청소년 

및 교사 교류 등 다양한 인적 교류 사업을 추진했다. 

2. 청소년국제교류의 추진체계 비교

가. 개념 및 내용 비교

청소년 국제교류의 정의는 세 나라가 비슷하다. 즉 청소년 교류는 

청소년의 간 문화적 이해, 심신과 기능의 발전적 변화, 평화적 공동체 

삶의 창조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외국이나 국내의 지역 간 상호 직

접적 방문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내용으로 구

성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과 관계들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의 주체, 목적, 장소, 방법, 기

간, 내용, 형태, 성격 등이 세 나라가 거의 비슷하다. 예를 들면, 

주체로는 청소년으로 한정하였지만 관련 지도자, 전문가, 정책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추진 목적은 간 문화적 이해와 심신과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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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적 변화와 평화적 공동체 삶의 창조이며, 장소는 국내･외 모두 

포함된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일방적인 방문이 아니고 방문과 초

청의 상호 교류 형태로 명시하면서 불특정의 일정 기간에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의 차이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경우는 유럽, 서구 중심

의 국제교류, 즉 “탈아시아”에서 “아시아의 일원”이 되기 위한 국제

교류이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교류 

증대와 일본 이해 증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일본

의 국제교류는 “지역의 국제교류”를 지향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외

국인이 많이 찾아오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국제교류는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정부, 반(半)정부

와 민간의 다방면의 국제교류를 포함하고 있고, 정부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각종 전파수단을 이용하여 국의 발전과 정책에 대해 소개하

고 세계에 중국을 알린다. 또한 중국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더욱 발

전된 세계의 선진적인 과학기술 지식과 관리 경험을 받아들였을 뿐

만 아니라 중국의 국력을 제고시켜 중국만의 특색있는 사회주의 현

대화의 기회로 이용하기도 한다.

나. 추진체계 비교

한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과 관련된 행정체계들을 살펴보면, 주

된 정부기관으로는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으며, 청소년 정책단 교류문화팀에서 청소년교류

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는 청소년 선도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 청소년 기구와의 협력,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에의 파견,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

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교포 청소년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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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 등 청소년 교류에 관한 종합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들의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각부가 대부분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 청소년 단

체협의회는 국제교류 사업으로서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AY)와 아

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YC)의 회원으로서 UN등 각종 국제기구 개

최, 세계 각국과의 정기적, 비정기적인 청소년 지도자의 교류를 추

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실질적으로 내각부의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은 (재)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가 실무적인 업무를 위탁 

형식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교류 참가자의 사후 관리 업무는 일본 

청소년 국제교류 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아래에서 세 나라의 추진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한 국

한국 외교통상부는 문화외교국의 홍보과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업

무를 맡고 있으며, 외교관계를 활용하여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업무

에 대한 협조･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교류를 지원한다. 또한 외

교통상부는 국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

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의 3개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한⋅일 

① 1972년부터 한･일 대학생교류 사업에 따라 각 20명 대학생대

표단이 한･일 양국을 상호 방문하고 있다.

② 2002년 7월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정신을 계승하여 “한･일 

공동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③ 2003년부터 매년마다 스포츠 및 청소년 교류 규모를 1만 명으

로 확대키로 합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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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① 1998년 10월 12일 한･중 양국 외교장관이 청소년교류 양해각서

에 서명하여 양국 간의 청소년 교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② 양해각서에 따라 2001년부터 과거 20명씩 교환해온 규모를 

40명으로 확대했다.

③ 2002년 한･중 국민교류의 해를 맞아 한･중 청년공무원 대표단, 

청소년 및 교사교류 등 다양한 인적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④ 2004년 중국청년대표단을 3년간 500명씩 초청하는 협정을 맺

어 추진하고 있다.

한국 교육인적자원부는 국제교육 협력 담당관과 재외동포 교육 

담당관에서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교

육 협력 담당관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교

육 분야 대외개방 총괄 및 국외 교육 관련 정보･자료수집, 교육관

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추진, 그리고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 교육 담당관에

서는 국외유학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국내유학 외국인의 관리, 정

부 초청 장학생사업, 외국과의 학생교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지원, 귀국자녀 교육지원, 재외동포 교육기관

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지원, 국제교육진흥원의 운영지원, 해외주

재 교육관 및 공무원의 국외 파견 지원 등의 일을 수행한다. 

한국 행정자치부는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서 청소년 관련 업

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협력업무추진에 관한 지도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활동 및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국제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제

화를 이끌 인재 육성, 해외 정보 관리 및 자료 제공, 국제교류 지

원 사업, 국제 통상 업무 지원, 해외 사무소 및 해외 명예 주재원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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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본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각부가 대부분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각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은 (재)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가 실무적인 업무를 위탁 형식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교류 참가자의 사후 관리 업무는 일본청소년국제

교류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문화,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기금과, 일본 청소년들의 해외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협력기구가 정부차원에서의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재)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와 일본청소년국제교류기구(IYEO)는 

1994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내각부 등이 청소년국제교류사업 

협력체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청소년국제교류에 관

한 아이디어 계발과 정보제공 그리고 지원 등을 통하여 각 분야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이 풍부한 청소년을 육

성하며 이러한 청소년들이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추

진해 온 단체이다. (재)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

비는 내각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위탁받는 형식

으로 그 사업을 실시함으로 발생되는 인건비와 기타 수익으로 충당

하고 있다. 일본청소년국제교류기구(IYEO)는 3종류의 회원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전국에 약 1만4천 명에 달한다. 본부는 동

경에 있으며, 47개 도도부현에 자원봉사자에 의한 조직이 구축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조직과도 긴밀한 연계를 이루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IYEO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이루어지며, 활

동은 대부분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 상호이해와 국제 우호

친선의 촉진을 목적으로 1972년 일본 외무성소관 특수법인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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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었다. 일본에서 국제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첫 공적 전문기관으

로서 학술, 일본연구에서 일본어 교육, 예술, 출판, 영상매체, 스포

츠,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기본으로 

한 문화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협력기구는 개발도상국가 및 지역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며, 국제협력의 촉진을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제협력기구의 주된 사업으로는 외국인의 일본 연수 

사업,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일본인 전문가 파견사업, 무상자금협력, 

그리고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다. 또한 기

술협력을 위한 인재양성 및 확보 사업, 긴급원조를 위한 물자 및 

장비의 비축과 제공, 국제긴급원조대 파견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인재 파견 사업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

년퇴직한 노인들까지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3) 중 국

YFU(Youth Uderstanding International Exchange)는 1951년 

미국 국무성의 후원아래 창설된 비영리 민간교류 기관으로서 현재 

53년 역사를 가진 국제교류 기관이다. 중국의 YFU-Greater China

는 홍콩에서 등록하여 전문적으로 국제교류 학생에 관한 사업을 수

행하고 있는 기관이고, 본부는 북경에 있으며, 광주, 심천, 상해, 

광서와 대만 등 지역에 협력기관을 두고 있다.

송경령기금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초대수석 손문(孫文)의 부인 송경

령을 기념하기 위하여 설립하게 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소년･아
동교육, 과학기술과 복리사업, 소년･아동 심신건강의 발전 촉진과 

국제교류 활성화 그리고 세계평화의 유지이다. 한국 국제 청소년 

교류 주관 단체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중국 송경령기금회와 정

기 교류협정을 체결한 재단이며, 이 재단에서는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 한･중 간의 청소년 교류 사업(중국청소년 방한)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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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7일까지 시행하였다.

중화전국청년연합회는 한･중 수교를 축하하면서 양국 간 청소년

교류를 제의하였고, 1993년부터 매년마다 20명씩 10일 간 상호교류

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사업은 청소년들이 21세기 선진 통일 창조

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실상과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

고,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덕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청소년 국제교류의 기반조성과 기회 확

대를 적극 추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한국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설

정한 주요 사업의 방향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첫째, 현재 한국에서 체결하고 있는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협정 

또는 약정의 발전 있는 내실을 기하는 한편, 그 폭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활성화활 방침이다.

둘째, 민간 및 단체 교류의 확대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청소년 

국제교류 이외에 민간에서 추진하는 우수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행

정･재정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의 사업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신

규 사업의 개발과 시행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 교류의 세계화 추진이다. 한민족의 얼을 지닌 세계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효사상 비교를 위한 국제캠프를 개최하고, 

청소년 외국어경연대회･선진영농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화

를 위한 청소년들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아시아청소년회

의총회(AYC)⋅세계청소년대표자회의 등을 개최하여 21세기의 주역

인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우수 교류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다. 현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다양한 유형의 교류 프로그램을 보급함

으로써 세계화에 걸맞는 청소년 국제교류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세계 청소년 정보망 구축이다. 세계 각국과 청소년 관련 



103Ⅴ. 국가 간 청소년국제교류 법･제도 정비방안

정보를 수집 및 교환하는 세계 청소년 정보망(체계)을 구축하고, 이

를 통해 국내･외의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를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

하도록 한다.

여섯째, 청소년 국제교류 대상국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적정

성을 추구한다. 청소년 국제교류의 대상국 선정에 있어 국가 정책

이나 외교상 관계 개선이 요구되는 국가, 자원 개발과 인력창출 등

의 측면에서 상호 협력이 요망되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참여할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연령･
학력⋅어학 등 각종 능력･활동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의 특성

에 적합한 청소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국제교류 활

동의 내실을 기하도록 한다.

3. 청소년국제교류 법⋅제도 비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청소년들을 21세기 선진조국 창조를 주

도할 국제적 능력과 덕성을 가진 차세대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외국과의 인적･문화적 교류활동을 계획･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그의 구체

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 국제화･세계화 능력을 배

양하도록 한다. 외국과의 교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선전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세계화에 걸맞는 가치관을 확립

하는 동시에 진취적 기상과 개척정신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질

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국제교류를 통한 국위 선양과 애국심 고취이다. 각종 청소

년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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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우수한 문화 전통을 세계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하는 동시에 애국심

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세계 각 

국과의 청소년 교류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주요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자기 나라를 국제 사회의 중요 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사업은 청소년들이 21세기 선진 통일 

창조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실상과 변화를 정확히 인식

하고, 세계시민으로서 국제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덕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국가 청소년 국제교류의 기반 조성과 기회 확

대를 적극 추진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중 세 나라의 청소년 국제교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① 한국의 청소년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고 있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전 세계 청소년들과 국제교류 활동에 참가하면서 21세

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 간 청소년 국제교류”, “국제 청소년 행사 개최”,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해외연수”등 다양한 청소년 국제교류 사

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차원에서의 청소년 국제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의 교류

를 다변화･다양화하여 청소년들의 시야를 확대하고 직･간접적 경험

을 확대하게하며, 한정된 소수의 청소년에게 교류가 집중되지 않도

록 수익자 부담을 증가시켜 다수의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취업, 관광 프로그램의 활성화, 청소년 해

외 봉사 활동을 추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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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본은 청소년 국제교류를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

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최근 일본 

정부는 교육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개

혁의 과제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함양토록 한다

는 것이다. 즉, 교육 개념의 4대 이념(개성, 능력, 사회성, 국제성)

중 “사회성” 및 “국제성”의 함양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일본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존중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

을 갖춘 일본 시민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③ 중국은 광범위한 국제교류의 발전을 통하여 세계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지식과 관리경험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국력을 제고시켜 

중국만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기회로 이용한다. 

거시적 접근에서 볼 때 한국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교류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일본은 청소년 육성 추진 요망 및 청소년 육

성 시책 대강에서 국제교류를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런 관련 

규정이 없다. 

2005년 2월 10일 새로 개정된 한국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 제3조 

제3항에서는 청소년 교류를 청소년 활동으로 개정하였는데, “청소

년 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

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일본 청소년육성추진요강 중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내용은 제3

장 중점추진사항 중 제2절 청소년의 건전육성 활동의 추진을 구성

하고 있는 4개 항목 중에서 “청소년의 국제교류의 추진”에서 구체

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4개 항목은 국제교류사업의 추진, 국제

이해 교육의 충실, 시책･사업 연계의 강화, 사후 활동의 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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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1> 한⋅일 청소년교류 관련 법률 비교

한국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 일본 청소년육성추진요망

2005년 2월부터 시행하는「청소년기
본법개정법률」에서 청소년교류를 청
소년활동의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3조(정의)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
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육성추진요망 중 청소년 국제
교류에 관한 내용은 제3장 중점추진 
사항 중 제2절 청소년의 건전육성 
활동의 추진을 구성하고 있는 4개 
항목 중 “청소년의 국제교류의 추
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제3장 제2절의 1(국제교류사업의 추진)
청소년은 국제 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장 등에 관한 인식을 높임과 아울
러 국제적인 연대감이나 협조의 정
신을 몸에 익히는 기회를 충실히 하
기 위하여 청소년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각 종 사업을 추진
한다.

또한 미시적 접근에서 볼 때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의 내용과 비슷

하고, 한국(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및 기타 법률

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상륙

허가 또는 해당 외국인의 취득과 관련된 체류자격 또는 그 갱신과 

관련된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도록 한다. 

한국 국제교류재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일본 국제교류기

금법에서의 내용과 비슷하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일본 국제교류기금)

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종합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국(일본)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도모한다. 아울러 국제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와 그 밖의 분야에서 세계에 공헌하여 양호

한 국제환경의 정비 및 한국(일본)의 조화로운 대외관계의 유지, 발

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한국 국제협력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일본 국제

협력기구법에서의 내용과 비슷하다. 즉, 한국국제협력단법(일본 국

제협력기구법)에서는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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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

국 국제협력단(일본 국제협력기구)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 및 해외

인력협력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가 연수생의 초청 및 

훈련, 전문인력 파견(전문가, 의사, 태권도 등), 해외봉사단 파견사

업, 개발조사사업, 문자공여사업, 프로젝트사업, 민간단체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 중국에서는 중국 법률 및 법규에

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국제합작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중국교

육개혁과 발전개강(中国教育改革和发展纲要)”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체계적인 법으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규

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지금까지 체계적인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도 별로 없는 편이다. 중국의 청소년 국제교류는 주로 민

간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4. 청소년국제교류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가. 문제점

세 나라의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법규들을 살펴보면, 법적 내용

이 너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추상적인 

명시만 있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명시와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명시는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의 경우는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법규도 조차 없는 실정이다. 

법외에 제도로 볼 때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실제로 국가나 청소년 단

체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는 청소년 단체나 일반 

청소년들 중에서 선발된 극히 소수인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많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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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은 10% 미만이며, 대부

분 청소년들은 국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

다. 결국 90%가 넘는 청소년들은 국제교류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못한 형편인데, 과연 이러한 국제교류 정책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둘째, 청소년 국제교류의 정보가 부족하다. 청소년들이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

인과 만나는 기회를 갖는 등의 활동이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우선해서 자기 나라 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외국 및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국제교류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교류 정보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청소년들이 체

계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 정보나 

지식이 어둡다. 둘째,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가의사가 있는 경우에

도 적절하게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청소년들에 의한 

참여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국제교류의 교육이 미비하다. 청소년들은 국제교류를 하기 

위하여 대상국 언어의 사용, 각국의 지리, 문화의 이해, 국제 예절 

등의 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제교류 교육은 저학년에서부터 

국제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만큼 국제화 추

세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한다. 국제교류의 중요한 수

단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어의 경우도 그 동안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오랫동안 학습되어 왔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용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교육이 일정한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를 담당

하는 각 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이들 단체 

간에도 국제교류 교육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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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의 청소년 요구 반영이 부족하다. 지

금까지 청소년 국제교류는 주로 정부의 지원 하에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교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참가 대상, 교류 대상, 교류 방법, 교류 기간 등에서 청소년들의 요

구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교류 

참가 대상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관심에 비해 참가인원이 매우 적

으며, 대상 선발에서도 외국어 구사 능력, 청소년 단체 가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방

법에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국제캠프, 외국인 민박활동, 유적지 

및 자연 탐사 등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각 단체별 교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부 단체의 프로그램

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교류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회의나 연수, 시찰 등의 형태를 주로 띠고 있다. 

한국의 경우 청소년국제교류와 관련된 행정 부처들은 청소년 국

제교류의 추진과정에서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청

소년 국제교류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인 청소년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시행되는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총괄적인 관장이 미

약하다. 또한 청소년 교류 활동의 대상자로서의 청소년들의 요구나 

특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정책 및 행정지원체제

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에 국제교류를 매우 단기간으로 추진하였으

며, 파견인원은 주로 국가에서 정해주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인

원수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출국하는 기회가 매우 제한

되어 있었으며, 파견 인원은 주로 기관 간부이거나 학교,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원이었고 일반 청년들이 출국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

리고 국제교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청소년 국제교류는 국제교류 담당

자가 사업을 통보 받은 후에야 임시적으로 교류인원을 선발하고 조직

하여 간단한 훈련과 정치심사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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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제도의 정비방안

청소년 국제교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국제간의 교류

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국제교류의 초점을 소수 중심

에서 전체 청소년 대상으로 맞추고,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를 개발하

고 정기적으로 보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교류 교육을 확

대 실시하고 국가 간의 문화권 탐방활동 등의 공동 프로그램과 지방

자치단체별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해외동포 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

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 교육면에서 일본은 

이미 좋은 사례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청소년 국제교류를 교육 정

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체

적인 예로, 일본 정부는 교육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개혁의 과제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함

양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 개념의 4대 이념(개성, 능력, 사회

성, 국제성) 중 “사회성” 및 “국제성”의 함양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일본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존중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

로서 교육을 갖춘 일본 시민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노력 등도 적극 요청되고 있다. 즉, ①국제교류 및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 ②청소년 국제교류 정보의 개발 및 보급, ③청소

년 국제교류 교육의 확대, ④국가 간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 ⑤지방

자치단체별 청소년 국제교류의 활성화, ⑥해외 동포 청소년 간의 

교류 확대, ⑦국제교류 지원의 확대 등이다. 

청소년 국제교류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들의 정비가 이루어져 구체적 시행령에서 의무･법적 규정이 정

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와 관심의 증가와 시대적 필요성이라는 현실에 비해 국제교류

에 대한 행정적 체계가 취약한 실정임을 인식하여 정부는 청소년 

국제교류의 체계적⋅지속적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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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방안의 다원화 및 정보접근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청소년 교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산뱅크제 실

시를 검토와 함께 청소년 교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단체들 간

의 연계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청소년 교류 활동의 전

문영역 및 지도력에 대한 연수 기능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이 점차 가속화 되면서 국제교류와의 협력

이 증가하게 되고 청소년 국제교류는 예전의 단순화 방식에서 다면

화된 방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내용면에서도 단순히 외국을 방문하

여 배우는 것에서부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이 추

진되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제정세에 부응하기 위한 청소년 국제

교류는 프로젝트관리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완전하고 체계적

인 조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조치 뿐만 아니

라 중국은 현재로서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법이 없으므로 앞으로

는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련 법 및 제도를 빨리 갖추는 것이 큰 과

제라고 볼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혁명의 시대는 세계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과거 통신수단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을 때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 지역문화가 변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위성통신이나 인터넷의 보급 등 정보통신 체제의 급속한 발달로 인

해 세계는 외부의 영향을 급속히 받아들이며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적응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국제교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일･중 세 국가의 청소년 국제교류체계

를 <표Ⅴ-2>와 같이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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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2> 청소년 국제교류 법⋅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분석

구분 한국 일본 중국

역사

① 1919.3.10 한국남녀
소년단 파리강화회
의에 청원서 제출

② 1928.10.2 세계아동
예술전람회 개장

③ 1990년대 이후 민간 
청소년단체가 주축
이 되어 국제청소년
교류사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였음 

④ 1997년과 1998년 외
환위기를 저점으로 
하여 다시 활성화 
되어가고 있음

① 1959 “청년해외파견” 
사업 실시

② 1962 “해외청년초청”
사업 개시

③ 1967 “청년의 배”
   사업 개시 
④ 1 9 7 4 “ 동 남 아 시 아 

청년의 배” 사업 개시
⑤ 1979 “일본･중국청년

친선교류”사업 개시
⑥ 1985 “일본청소년국

제교류기구” 발촉
⑦ 1987 “일본･한국 청

소년 친선교류”사업
개시, SSEAYP (The 
Ship for Southeast 
Asian Youth Program) 

  International 설립
⑧ 1988 제1회 SIGA 
   (SSEAYP International
   General Assembly)
   개최
⑨ 1989 “세계 청년의 

배”사업 개최
⑩ 1 9 9 4 국제청소년육

성교류」사업개시
   (주)청서년국제교류

추진센터 설립
⑪ 1996 SWYAA(Ship 

for World Youth 
  Alumi Association) 

사업 개시
⑫ “21세기 르네상스 

청소년 리더 초청”
사업 개시

⑬ “청소년 사회활동 
협력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사업 개시

① 1951년 미국 국무성
의 후원아래 비영리 
민간교류단체가 창
설되었음(YFU：Youth 

  for Understan ding 
  International  
  Exchange)
② YFU-Greater China는 

1997년 미국의 YFU와 
합작을 통해 창설된 
고등학생 문화교류
프로그램임

③ 20세기 들어 비영리 
공익단체인 송경령
기금회를 통한 국가
간 유력인사 교류 
및 청소년교류를 실
시하고 있음

④ 1992년 중화전국청
년연합회는 한･중수
교축하를 위한 양국
간 청소년교류를 제
의하였으며, 1993년
부터 매년 20명씩 
상호교류를 실시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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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일본 중국

추진 
체계

① 문화관광부
② 한국청소년단체
  협회회
③ 외교통상부
④ 교육부
⑤ 행정자치부

① ( 재) 청소년국제교
류추진센터와 일본
청소년국제교류기
구(IYEO)

② 독립행정법인 국제
교류기금

③ 독립행정법인 국제
협력기구

① 송경령기금회(宋庆
龄基金会)

② 중화전국청년연합
회(中华全国青年联
合会)

관련 
법률

① 청소년기본법
② 출입국관리법
③ 한국국제협력
  단법
④ 한국국제교류
  재단법
⑤ 재외동포재단법
⑥ 교육기본법
⑦ 청소년활동
  진흥법
⑧ 학술진흥법
⑨ 기타

① 청소년육성시책
   대강
② 청소년육성추진
   요망
③ 출입국관리및
  난민인정법
④ 국제협력기구법
⑤ 국제교류기금법
⑥ 외국인등록법
⑦ 국제관광진흥
  기구법
⑧ 기타 관련 법령

관련 법률 없음

법･
제도 

문제점

① 법적 내용이 너무 
취약함

② 행정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못
하고 있음; 문화관
광부가 총괄적인 관
장이 미약함.

③ 전문인력 부족

① 국제교류의 방식 및 
인원이 매우 제한됨

② 규모가 매우 작음
③ 체계성 목적 부족

중요성

① 국제화, 세계화 시
대를 사는 오늘날
의 청소년들에게 
국제적 감각의 배
양은 사회와 국가
의 발전뿐만 아니
라 개인의 사회적 
생존과도 결부된 
필수적인 요소가 됨

②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청소
년 국 제 교 류 의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 해줘야함

청소년 국제교류는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임

① 개혁개방,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의 
필요와 국제추세의 
새로운 발전에의 적
응

② 광범위한 국제교류
를 통하여 세계의 
선진적인 과학기술
지식과 관리 경험
을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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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일본 중국

정비 
방안

① 청소년교류 관련 
법･제도의 정비

② 행정기능 및 지원
체계의 강화

③ 청소년교류 관련 
시설 및 사후관
리 강화

④ 인터넷 사이트 컨
텐츠 개발 및 참
가자 전산관리

⑤ 관련단체 기관과
의 협력체계 구
축

⑥ 전문교류인력 양성
⑦ 국가 간 협력확대

① 단일 패턴에서 다
중 패턴으로 변화
함

② 일방에서 쌍방으
로 변화함

③ 소규모에서 대규
모로 바뀜

④ 단기배체에서 프
로젝트관리로 바
뀜

⑤ 국가주도에서 시장
경제 위주로 바뀜

추진 
방향

① 국가 간 정기 교류의 정착 및 활성화
② 민간 및 단체 교류의 확대
③ 청소년 교류의 세계화 추진
④ 우수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⑤ 세계청소년정보망 구축
⑥ 청소년 국제교류 대상국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적정성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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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체계 구성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대한 각종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

한 논리적 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틀로서 6하 원칙과 함께 평가목

적,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모형

을 구축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목적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평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평가의 목적은 의사결정과정에 필용한 정보제공, 책무

성(accountability)의 실현, 기존 평가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목적이 있다(김명수, 2000). 또한 평가의 

목적은 평가대상의 선정, 평가결과의 활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

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대상과 관련된 평가의 단위, 범위, 그리고 평가내용이

다.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수행주체별 사업성을 평가할 것인지, 아

니면 국제교류 유형별 프로그램내용과 운용과정을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대상에 대한 설정과 함께 국제교류사

업과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와 이 과정

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셋째, 평가주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평가를 누가 하는가에 따라 

자체평가, 내부평가, 그리고 외부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청소

년교류를 담당하는 정부, 지방자치제,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의 경

우 자체평가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신들이 수행하는 평가이며, 

내부평가는 평가의 주체가 자신은 아니지만 사업에 책임이 있는 기

관에서 수행하는 평가이며, 외부평가는 제3자적 위치에 있는 외부 

전문가 집단에 의한 평가이다. 

넷째, 평가방법으로 평가도구와 평가시기에 관련된 사항이다. 평

가도구에는 평가기준 및 이에 근거한 평과지표 등을 말한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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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형평성(equity), 

대응성(responsiveness)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평가의 

시기는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청소

년교류활동은 사전평가로서 교류활동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야하

며, 사전교육 단계에서부터 사후활동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각의 단

계별로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이 종

료된 후 사업성과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후평가가 적절한 시

기에 수행되어야 한다. 평가목적 및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평가

시기와 평가회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 간 비교 및 환류에 관련된 내용

이다. 이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평가결과는 우수사례 발굴, 인센티브 부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2. 평가내용 및 평가지표 선정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장점은 정부 

부서가 직접 사업수행의 주체가 됨으로서 민간단체에 비해 교류 상

대국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

체를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협조를 구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은 청소년이 주 고객인 만큼 그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교류 담당자에 대한 인

사교체가 빈번한 정부부서가 청소년 교류사업의 전문성을 갖기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 정부가 다수의 청소년 

교류활동을 주도하기보다는 운영의 전문성이 있는 공익단체와 민간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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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가의 공적기능과 민간의 전문성을 담보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한 유기적인 관-민 네트워크의 구축은 국제청소년교류 프로

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

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조체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민 연계뿐만 아니라 중앙-지장자치단체와이 연계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정부 간 청소년교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

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표Ⅵ-1> 국제청소년교류사업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단계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계획평가

목적･목표 설정의 적합성
･사업 목적의 타당성
･사업 목적의 실현가능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 내용의 시의성
･사업 내용의 충실성

예산계획의 적절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참가자 부담 정도

프로그램의 독창성
･프로그램의 특성화 정도
･프로그램의 참신성

과정평가

추진과정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 정도
･시행과정의 충실성

참가자의 의견 반영 정도
･전문가 의견 반영 정도
･참가자 의견 수렴 정도

관련기관･ 참가자 협력정도
･관련 기관간의 협조정도
･참가자 간의 협력 정도

예산 및 인력 투입의 적정성
･예산 투입의 적정성
･인력 투입의 적정성

결과평가

사업성과의 우수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자체평가 시행 정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투입 예산 대비 성과정도
･예산집행의 투명성

교류활동 결과의 파급효과
･참가자 만족도
･기관 및 참가자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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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교류사업의 구분은 다

음과 같다.

① 정부 간 협력사업：국가 간 교류사업은 아니지만 상대국과 정

부차원에서 협의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민간위탁사업：정부의 목적 사업으로서 민간에 위탁되어 수행

되는 사업

③ 국제기구 협력사업：청소년관련 국제기구나 회의에 참가하거

나 지원하는 사업

④ 민간단체 지원사업：민간단체의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할 목적

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

⑤ 지도자교류사업：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사업

⑥ 교류기반 조성사업：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 프

로그램개발, 지도자 훈련, 정보망 구축 등에 지원되는 사업

⑦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청소년교류사업 평가기준은 각국이 교류목적에 따라 독자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평가영역이나 평가항목이 사업 수행주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사업성 

평가에 포함되어야할 평가단계와 세부평가항목을 정리하면 <표Ⅵ

-1>과 같다.

먼저 평가단계는 계획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로 구분되어 있으

며, 각각의 평가단계에 따라 몇 개의 평가지표 영역이 포함되어 있

다. 이를 근거로 개별적인 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인 평가를 위한 세부측정항목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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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국제교류평가지표 가중치평균 분석

가. 조사과정 및 분석방법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체계개발을 위한 평가지표의 문항별 중

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현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개 특･광역시와 8개도의 

도청 공무원 각 5명씩 총60명, 전국의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30명, 

국제청소년교류 관련 민간단체 종사자 30명, 총120명으로 청소년 

지도자 그룹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미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참가

한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20명으로 총 240명을 무

작위로 추출하여 우편조사와 현지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기

간은 2005. 8월 22일에서 9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 최종 수집된 질문지는 총 123개로서 수거비율은 51.3%

였다. 

각 문항별 가중치 산출 근거로는 앞선 순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순위별 등급 차는 1점으로 하여 ‘매우 높다’의 가중치는 5

점, ‘약간 높다’는 4점, ‘보통’은 3점, ‘약간 낮다’는 2점, ‘매우 낮다’

는 1점 등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문항에 대한 가중치 평균점수가 일반 특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직업 및 소속기관과 교류활동에 참가한 경험에 따라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지표를 개발을 위하여 평가지표의 세부문항별 

중요도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Ⅵ-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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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Ⅵ-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응답자(N) 비율(%)

계 123 100

성 별
남자 56 45.5

여자 67 54.5

소속기관
지도자 66 53.7

학생 57 46.3

참가경험

1～3회 90 73.2

4회 이상 29 23.6

결측값 4 3.3

전체 응답자는 123명이며, 성별에 따른 구분은 남자(56명, 

45.5%), 여자(67명, 54.5%)이었다. 소속기관은 대학교수, 공무원, 

민간단체 종사자인 지도자 집단(66명, 53,7%)과 학생(57명, 46%)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제청소년교류 참가 경험은 1~3회(90명, 

73.2%)와 4회 이상(29명, 23.6%)으로 나타났다.

다.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항목 가중치평균

국제청소년교류의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항목에 대한 

가중치평균 조사결과는 <표Ⅵ-3>에서와 같다. 먼저 계획평가 단계

에서는 사업내용의 적절성 항목 중에서 “사업내용이 참가자들에게 

효과적인 정도(4.03)” 지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 다

음으로 목표의 적합성 항목인 “사업목표가 수행주체(정부, 민간, 지

자체 등)의 근본 취지에 적합한 정도(3.89)”와 “사업목표의 달성 가

능성 정도(3.81)”, 그리고 “사업내용의 시기적인 적절성(3.75)과 해

당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정도” 지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별 유의차 검증결과 계획평가 단계에서는 직

업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의 적정성”, “해당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정도”, 그리고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살리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정도”와 같은 평가지표에서 유의차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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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Ⅵ-3> 사업계획 평가지표

평
가
단
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가
중
치
평
균

직업 참가경험

평균

t

평균

t지
도
자

학
생

1～3
회

4회
이상

계

획

평

가

목표의 
적합성

사업목표가 수행주체(정부,
민간, 지자체 등)의 근본 취
지에 적합한 정도

3 . 8 9 3.95 3.80 .97 3.83 4.03 -1.10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정도 3 . 8 1 3.86 3.75 .67 3.78 3.90 -.73

사업
내용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시기적인 적절성 3 . 7 5 3.70 3.82 -.77 3.74 3.83 -.50

사업내용이 참가자들에게 
효과적인 정도

4 . 0 3 4.09 3.96 .88 3.98 4.28 -1.78

예산
계획의
적절성

전체적인 예산규모의 적정성 3.50 3.35 3.68 - 2 . 2 9 * 3.48 3.59 -.61

자체예산 반영과 외부지원
예산 비율의 적정성 3.22 2.91 3.59 - 4 . 6 1 ** 3.35 2.86 2 . 6 4 **

참가자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3.21 2.97 3.49 - 2 . 9 9 ** 3.36 2.86 2 . 4 0 *

프로
그램의
독창성

해당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정도

3 . 6 1 3.82 3.37 2 . 5 5 * 3.57 3.83 -1.22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살리
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정도

3.41 3.59 3.19 2 . 2 2 * 3.37 3.59 -1.01

*p<0.05, **p<0.01

이고 있다. 또한 국제청소년 교류 참가경험과 직업에 따라 예산

계획의 적절성 평가항목인 “자체예산 반영과 외부지원예산 비율의 

적정성”과 “참가자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문항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업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항목에 대한 가중치평균 조

사결과는 <표Ⅵ-4>에서와 같다. 가장 높은 평균점수는 예산 및 인

력투입의 적정성 항목인 “인력(통역, 가이드, 지도자)활용의 적절성

(3.7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참가자들의 협조태도(3.77)”, “수행

된 교류활동의 각 단계별 충실성 정도(3.69)”, “관련 기관들의 협조

체제가 원활한 정도(3.67)”, “교류활동 각 과정별 이행정도(3.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정평가 단계의 유의차 집단별 유의차 검증결과는 직업에 따라 

“각 단계별 예산사용의 적정성” 평가지표에만 유의차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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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Ⅵ-4> 사업과정 평가지표

평
가
단
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가
중
치
평
균

직업 참가경험

평균

t

평균

t지
도
자

학
생

1～3
회

4회
이상

과

정

평

가

추진과정
의 

적정성

교류활동 각 과정별 이행
정도

3 . 5 4 3.55 3.52 .22 3.52 3.66 -.70

수행된 교류활동의 각 단
계별 충실성 정도

3 . 6 9 3.68 3.70 -.12 3.69 3.66 .23

프로그램 진행 속도를 적
절히 조절하려고 노력한 
정도

3.40 3.37 3.43 -.31 3.49 3.24 1.34

참가자
의견반영

정도

수행과정에서 전문가의 의
견을 반영한 정도 3.36 3.35 3.36 -.02 3.35 3.38 -.15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
려고 노력한 정도 3.49 3.52 3.45 .41 3.56 3.38 .83

관련기관 
및 참가자

협력정도

관련 기관들의 협조체계가 
원활한 정도

3 . 6 7 3.66 3.68 -.10 3.67 3.76 -.48

참가자들의 협조태도 3 . 7 7 3.69 3.86 -1.02 3.82 3.69 .67

예산 및
인력투입 

적정성

각 단계별 예산사용의 적
정성

3.53 3.38 3.71 - 2 . 0 9 * 3.60 3.41 .99

인력(통역, 가이드, 지도자)
활용의 적절성

3 . 7 8 3.71 3.86 -.84 3.77 3.79 -.10

*p<0.05, **p<0.01

사업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평균 조사결과는 

<표Ⅵ-5>에서와 같이 교류활동결과의 파급효과 항목들이 가장 높은 점

수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교류참가자들의 만족

도 측정결과(3.99)” 지표였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정도(3.80)”, “교

류시행기관 및 참가자들에 대한 기여도(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결과 평가단계에서의 집단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직업에 따

라 “계획대비 전체적인 추진실적” 평가지표 문항에 대하여 유의차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도자 직업군이 이 문항에 대하여 중요도가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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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Ⅵ-5> 사업결과 평가지표

평
가
단
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가
중
치
평
균

직업 참가경험

평균

t

평균

t지
도
자

학
생

1～3
회

4회
이상

결

과

평

가

사업성과
의 

우수성

계획대비 전체적인 추진실적 3.63 3.77 3.45 1 . 9 9 * 3.61 3.66 -.24

자체 평가시행정도 3.47 3.51 3.42 .61 3.48 3.41 .39

예산집행
의 

적정성

투입예산 대비 성과 3.59 3.62 3.56 .31 3.62 3.52 .55

예산집행의 투명성 정도 3 . 8 0 3.94 3.64 1.75 3.75 4.00 -1.23

교류활동
결과의

파급효과

참가자들의 만족도 측정결과 3 . 9 9 3.95 4.04 -.50 4.02 4.03 -.06

기관 및 참가자에 대한 기여도 3 . 7 5 3.68 3.84 -1.07 3.80 3.72 .39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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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북아 국가와의 청소년교류 사례

가.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교류협력

국가가 수행하는 국제교류 사업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국가 간 

교류사업과, 국가가 지원하는 교류사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정부 간 교류사업은 국가 정부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사업을 지칭한다.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정부 기관으로는 청소

년위원회,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이 있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양국 청소년 담당 부처 간 약정이나 청소

년관련기관･단체 등의 상호 합의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국의 청소년기관･단체⋅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와의 친선교류회, 민박, 문화센터, 역사 유적지 답사, 

산업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함은 

물론 각 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위원회는 현재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

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헝가리, 핀란드, 칠레, 멕시코, 러

시아, 이스라엘 등 14개국과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한⋅
일본 청소년 교류와 한･중국 청소년교류는 청소년위원회가 그동안 

시행해오고 있는 다른 국가와의 청소년교류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교

류인원 측면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며, 사업시행의 

지속성 면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본 청소년 교류는 198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청소

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래 1987년부터 매년 15일간 40명 

규모로 초청･파견하고 있으나 2003년부터는 교류인원을 30명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위원회와 일본의 내각부

에서 주관하고 있다.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483명, 파견 

576명으로 총 1,0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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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한⋅일 청소년 교류 사업으로는 문화관광부와 일본 외무

성 산하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 주관으로 매년 청소년지도자, 

교원, 근로청소년, 대학생 각 25명씩 100명을 1개월간 일본으로 파

견하여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교양 강좌와 교류회, 산

업시설, 문화유적지 견학, 민박 등의 경험을 통해 일본 청소년과의 

우의증진과 견문 확대를 도모한 “21세기 우정의 계획”사업이 시행

된 바 있다. 21세기 우정의 계획은 1987년부터 5년 단위의 사업기

간으로 추진되었고, 1997년부터 제3차 사업기간이 시작되었으나, 

200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1,478명의 청소년 및 청

소년 지도자를 파견한 바 있다.

한⋅중 청소년교류는 1992년 8월 한⋅중 양국 간 정식 수교 후, 

양국 간 합의에 의해 20명씩 10일간 상호 초청하는 사업으로서 우

리나라 문화관광부와 중국의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주관하며 양국 

간의 이해와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한･중 

양국 간 청소년 교류 양해각서 체결(1998. 11월)에 의해 매년 20명

씩 10일간 2회로 확대시행 중이다.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333명, 파견 358명으로 총 691명이다.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2003~2007)에서 정부는 청소년 국

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간 청소년 교류의 지속적 확대 및 다

변화를 정책 추진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 중국과의 정부 

간 교류를 살펴보면, 교류 내용이 다변화된 발전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며, 일본과의 정부 간 교류는 확대되었다기보다는 일본 측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40명 교류 인원을 30명으로 오히려 축소 조

정했다. 

2003년도까지 문화관광부의 일본, 중국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 현

황 및 직접 주관한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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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Ⅶ-1> 일본, 중국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 체결 현황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근거
최    초
시행년도

약정내용
(인원･기간)

일  본(내각부) 정상회담 공동선언(’84) ’87
40명씩 15일간

(’03년부터 30명)

중  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양국수교시
교류합의(’92)

청소년교류
양해각서(’98)

’93
20명씩 10일간

(’98년부터 연2회)

자료：문화관광부(2003).

일본은 청소년교류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과 독자적 예산을 확보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서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고 있는 일본의 이러한 요청은 한･일 정부 간 교류 프로그램의 

내실 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정부 간 교류 

활동의 적극성과 능동성 측면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문화적 차이

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분명히 교류 목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개별적 차이점과 교류목표는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며, 일본 청소년과의 교류나 중국 청소년과의 교류에 거의 같

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일본이나 중국과 정부 

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전체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진 사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일본, 중국과의 정부 간 교류는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

어온 비교적 정착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 

단체의 일본,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방향성이 될 만한 선진사례

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일 교류와 한･중 교류는 정부 간 교류 중에서도 가장 활

성화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류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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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내용의 교류가 반복되고 있을 뿐 전

문화된 한･일 교류 프로그램, 전문화된 한･중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 

다음은 ’97년부터 ’03년까지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부 청소년 예산

을 정리한 표이다.  

<표Ⅶ-2> 연도별 사업별 청소년육성예산(국고)    

(단위：백만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청소년시설 33,031 25,330 22,353 18,995 25,801 11,772 14,382

청소년육성 9,220 8,600 7,252 6,707 6,797 11,784 10,702

 청소년단체지원 6,226 6,554 4,252 4,918 5,516 6,130 7,065

 청소년국제교류 917 485 350 *500 550 620 820

 기타청소년육성 2,077 1,561 2,650 1,431 731 5,034 2,817

기본사업비 340 270 243 252 787 579 579

청소년
육성기금출연

10,000 - - - - - -

합    계 52,591 34,200 29,848 25,954 33,385 24,135 25,663

자료：김정주 외, 청소년육성 기능강화 및 행정체계 발전 방안(2004). 

*산식：358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문화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500으로 정정함.

위의 <표Ⅶ-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국제교류 예산 편성 

수준은 다른 사업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있다. 예산 편성은 그 분야의 중요성 인식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볼 

때 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 수준은 정부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인식을 엿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 교육, 복지, 보건, 정보화, 청소년 노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는 있으나,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통계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나 통계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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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1996년부터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왔으나, 문화관광부의 예산 폐지로 인해 ’01년에 

교류 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만료되어, ’01년 이후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실태를 파악 제시할 기관이 없어진 것이

다. 어떤 분야이건 그 분야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실

태가 파악되어져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진행되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로 ’96년

부터 ’01년까지 진행되어온 국제교류 현황조사 사업을 만료한 것이

다. 

이외에도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의 국제교류 전담 부서

였던 국제교류과가 2000년 국제지원과로 축소 조정된 것을 일례로 

들 수 있겠다. 현재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

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국제교류는 확장

되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가 이를 위한 지지기반이 되어 청소년 교

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독립된 전담 부서의 활발한 활동이 반

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오히려 축소 조정된 것을 보았을 

때 정부의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청소년 국제교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에서도 이를 위한 정책추진 계획을 제

안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양태

는 정부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인식 부족의 실정을 역력히 나타내

고 있다. 

일본, 중국과의 정부 간 교류는 위에서 지적한 인식의 문제, 그

와 관련된 예산의 문제와 교류 실태 파악의 부재 등의 문제와 함

께, 이외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의 문제와 교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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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문제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류 사업 추진 시 동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뱅크가 갖추

어져 있지 않음으로 단순히 일본어나 중국어의 언어 능력이 있는 

인력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질적으로 내실 있는 청

소년 교류 수행에 문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청소년 교류

가 단순한 외국 청소년과의 접촉을 넘어서 교류를 통한 지적, 신체

적, 정신적 면에서의 바람직한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때 

단순한 언어능력만을 갖추고 있는 인력의 활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

이며, 일본 교류 청소년 전문가, 중국 교류 청소년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중국 교류와 관련한 총괄 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전체적

인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총괄체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나, 타 국가들과의 교류에 비해 일본과의 교류는 전체 청소

년 교류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류 또한 

전체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류 중 하나라는 측면

과, 이들 두 국가와의 교류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일본, 중국 교류에 대한 교류 부분에서 만이라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류의 사례를 이끌

어 낼 수 있다면, 이는 전체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방향성을 제

시하고, 교류의 단계를 발전시키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교류 총괄 체계 부재와 관련하여 교류 정보 접촉 측면을 일

례로 들면, 청소년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교류에 대한 정

보를 접하고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 단체도 국제교류 

정보에 대한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각 정부 기관들의 연계 협력을 통한 총괄 

시스템의 부재가 정보 제공 측면에서의 총괄체계 부재의 기저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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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 모두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교류 전담 체

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각 국가별 교류 전담 체계

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각 국가별 교류 전담 체계 구축은 현시

점에서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항이

지만, 적어도 교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중국 교

류 전담 체계 구축은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협력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의 중요성

지방화와 국제화 또는 세계화라는 단어가 정책의 중심단어로 자

리 잡은 것이 벌써 10년을 넘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화는 국경

의 소멸, 국제교류의 활성화, 국제경쟁의 심화, 국제협력의 중시, 

국제적 사고의 통용 등으로 규정하고, 지방화는 권력체제의 다극화

와 발전주체의 다원화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국제화는 경쟁의 심

화와 경쟁의 국제화뿐 아니라, 경쟁주체의 다양화도 결과적으로 초

래한다. 즉, 기업만이 국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학교, 

기술자나 정치인, 중앙과 지방이 모두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자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차

원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사실상 국제화와 지방화는 하나로 맞물려 있는 개

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화와 지방화의 관계는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조화를 이루며 보완적인 성

격을 지니고 있다.

국제화와 지방화는 이렇듯 개념상 상호 모순적이 아닐 뿐만 아니

라, 오히려 “국제화는 지방화를 바탕으로” 그리고 “지방화는 국제화

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범지구적 역설」

(Global Paradox)의 저자인 존 나이스비트(J. Naisbitt)의 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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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최소단위의 역할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

다. 이처럼 최소단위 혹은 최종단위의 역할이 커진다.9
지방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즉, 지

역의 활성화를 제대로 하자면 각 지방이 국제무대에서 돌파구를 찾

아야 한다. 왜냐하면 종전의 경제체제에서는 도시→지역→국가→세

계로 향한 광역화가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 지방의 독자성은 상실되

고 국가경제에 귀속되었으나, 향후의 범지구화(국제화)과정에서는 

오히려 지방이 핵이 되어 살아남고 그것이 국가경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범지구적 경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범지구화가 진전될수록 지

방의 독자적 국제화가 더욱 중요해지며, 특히 한 국가의 지방과 타

국의 지방간 유대에 의해 국제적 맥락의 지역거점을 형성하는 것이 

점차 더 중요해진다.10
국제화와 지방화 경향은 지금 나란히 전개되고 있다. 양자는 상

호보완적이다. 지방자치는 국제화를 위한 기본단위이자, 국제화를 

위한 시민학교이다. 국제화는 지방화로 내실화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따라서 지방화는 국제화를 내실화하는 길이다. 

지방의 국제화가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자, 나아가 그 척

도가 되어야 한다.11
국가, 국경, 국적의 의미가 감퇴될 뿐 아니라, 나아가 타국으로부

터 거부감이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제화시대에 처해 국

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는 일종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국가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지방정부나 기업 나아가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활용하는 전략이 보다 현명하다.

 9 이영세, “지방의 세계화, 과제와 대응,”뺷지방행정연수뺸, 1995. 6., pp. 
18-19.

10 김경동, “국제화와 지방화：개념적 고찰,” 한국사회학회편, 뺷국제화시대
의 한국사회와 지방화뺸 (서울：나남출판, 1994), pp. 75-76.

11 김진현, 뺷세계화시대의 지방화뺸 (여의도연구소 제1차 심포지엄 자료집, 
1995년 5월),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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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국제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정부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민간의 경쟁력 등을 수렴 내지 결집하여 이룩하는 것이 바

람직하므로, 지방화는 바로 지방정부나 지방기업 및 지역주민의 잠

재력을 개발하고 활력을 고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쟁력

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12 국제화시대의 국가발전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고, 이 같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는 지방

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가능하다.13 따라서 앞으로 지방화에 의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화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14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은 공공기관이자 국가의 하

위 기구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건 국가의 정치･경제적 

구조 및 법령체계 아래 움직일 근거도 없으며, 국제화 또한 국가로

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

다. 국제화사업의 내용과 추진강도 등이 이러한 제약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가 반

영되는 지방정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로서의 성격을 지닌 만큼 추진과정 전체가 높은 

공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와 지역 사회경제단체의 참여

가 허용되는 바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지역 내의 복잡한 정치 경제적 신념과 이해관계가 반영되

게 된다. 지역사회의 산업적 특성과 주민사회의 특성 그리고 지방

의회의 구성 등 정치･경제･사회적 구조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

12 최창호, “국제화･지방화의 시대,” 뺷자치행정뺸, (1995년 1월), p. 49.
13 박인호, “도시의 국제화와 대형프로젝트,”뺷도시문제뺸, (1994년 1월), p. 13.
14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뺷21세기 정책자료뺸, (1994년),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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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 또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하고, 

그에 대한 평가 또한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 또

는 사업추진 주체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될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

한 평가 또한 비교적 단순한 경향을 지니는 민간부문의 국제교류사

업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15
 

(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협력 실태

<표Ⅶ-3>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류 현황

’96 ’97 ’98 ’99 ’00 ’01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청소년 
교류

국가수 3 1 4 4 1 5 3 3 6 3 2 5 4 2 6 8 5 13

인원 145 154 299 329 6 335 161 397 558 118 26 144 177 121 298 940 126 1066

청소년 
연수

국가수 3 1 4 1 - 1 - - - - - - 1 1 2 3 4 7

인원 62 39 101 3 - 3 - - - - - - 43 20 63 88 88 176

국제 
회의

국가수 - - - - - - - - - - - - - - - - - -

인원 - - - - - - - - - - - - - - - - - -

국제 
행사

국가수 1 1 2 - - - - - - - - - - 2 2 - - -

인원 68 35 103 - - - - - - - - - - 120 120

합계
국가수 7 3 10 5 1 6 3 3 6 3 2 5 4 2 6 8 5 13

인원 275 228 503 332 6 338 161 397 558 118 26 144 220 261 481 1028 214 1242

자료：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관광부 자료 재구성, 각년도.

대한민국은 1990년대 이후 개방화･국제화와 함께 지방화･자율화라

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91년 지방의회의 구성 이후 ’94년 3월 지방

자치법 등 정치개혁안의 국회통과를 통해 ’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

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

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95년 이후 외국지방자치단체들과 국제교

류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00년 이후로 지방자치

15 김병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의 특수성과 제약요인,” 뺷지방의 국

제화뺸 (서울：지방자치국제화재단, 1999), pp. 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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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간 청소년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청소년국제교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 인원은 대략 300명 내지 

500명이었으나 2001년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청소년국제교류 인

원이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방자치단체

의 63.8(’00)%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국제교류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청소년국제교류 분

야가 가장 높은 21.8%로 나타났으며, 문화교류(16.3%), 행정교류

(163.3%) 그리고 스포츠교류(10.5%) 순으로 나타났다.16 
현재 청소년국제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의 경우도 83%

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앞으로 국제교류 계획과 의향이 있음을 밝

혔고, 특히 장래 국제교류를 희망하는 상대국으로 일본(40.4%)과 

중국(18.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방자치단체 간 동북

아 지역 청소년 교류 확대에 고무적인 시사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외의 지방

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54개 총 

17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44개국의 440 지방자치단체와 자매

결연을 통한 교류를 하고 있다.

이중 일본의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6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와 11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하고 있다. 

외국과 자매결연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중국과의 자매결

연(12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80), 일본(78) 순으로 나타났

다.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중 중국･일본과의 자매

결연을 통한 교류가 전체의 46%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6 윤철경 외, 뺷새천년 청소년의식의 국제비교뺸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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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Ⅶ-4> 일본, 중국 자매결연 현황

국가명 외국자치단체수
단체구분

광역 기초

일  본 78 14 64

중  국 129 16 113

자료：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45%이상이 일본 자치단체들과 자매결

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청소년교류 또한 일본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간 지방자치단체 간 교

류에는 양국 해협 연안 8개의 시･도가 교류하는 한편 한⋅일 해협 

간 청소년교류가 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사례로 ①부산광역시의 

일본 시모노세끼시와의 교류(총 교류 38중 10회), ②대전광역시의 

시마네현 오다시와의 교류(총 교류 22회 중 11회), ③경기도의 카

나가와현과의 교류(총 214회 중 14회), ④충청북도의 일본 야마나

시현과의 교류(총 교류 151회 중 27회), ⑤전라북도와 가고시마현

과의 교류(총 257회 중 50회) 등을 들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청소년교류가 잘되고 있는 사례로는 ①경기도의

정부시와 시바타시와의 청소년교류(18회)⋅초등학교 미술교류(3회), 

②강원도 동해시와 후꾸이현 쓰루가시와의 친선축구단교류 등 각종 

청소년교류(13회), ③충북 보은군과 미야자키현 다카오카정과의 초

등학교 간 교류(16회), ④충남 부여군 부여읍과 다자이후시･난고손

과의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 등 교류(59회), ⑤전남 여수시와 사가

현 가라쓰시와의 소년의 배 등 청소년 교류(12회), ⑥제주시와 와

카야마시와의 초등학생 친선교류 등(14회)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자매결연을 맺고 양국 간 정기적인 청소년교류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로 서울시와 동경도, 울산광역시와 야마구

찌현 하기시, 충남 공주시와 야마구찌시, 경남 남해시와 후쿠오카

현 무나카타시, 경북 포항시와 히로시마현 후꾸야마현, 경기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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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와 카나카와현 카와사키시, 강원도 속초시와 돗토리현 요나고

시, 경기도 광명시와 카나카오현 사가미하라시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17
자매결연을 통한 청소년교류 시기도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0년대 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울산시의 경우 일

본 야마구찌현 하기시와 1968년 한･일 최초로 자매결연 도시가 된 

이래로 매년 초등학교학생 간 그림교환전시회를 실시하였고, ’93년

부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스포츠교류를 개최하는 등 매년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일본 오다

시와 ’88년부터 ’97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으며 ’97년 이후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02년부터 청소

년 상호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과의 자치단체 간 교류의 경우 ’93년 서울, 부산, 대구, 인

천, 경기도, 경남 6개 광역자치단체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94년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울산 ’95년 경북, 제주 ’96년 광주, 

충북 ’98년 전남 순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들이 중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의 75%이상이 중국 자치단체

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중국은 자매결연 교류의 양적인 면에서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 비

해 가장 우위에 있으나, 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는 정기적인 교류사

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중국과의 청소년교

류에 대한 실태 조사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 기인한 탓도 있겠지만,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자치단체들이 주로 경제통상 분야에 중점

을 두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기에 자매교류에 비해 아직까지 청소년

교류는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중국 자치단체와 활발한 청소년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사

례로는 전남과 절강성의 교류 사례를 들 수 있다. 전남은 광역자치

17 문화관광부, 뺷청소년백서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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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중 가장 늦게 중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매해 정기적

으로 중국과 고등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남 외

에 중국과 정기적인 청소년교류 사례가 있는 자치단체로 충북과 흑

룡강성, 경남과 산동성의 교류 사례가 있고, 이외에 부산시와 상해

시, 경기도와 광동성, 대구시와 청도시 등의 교류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국과 청소년교류 사업을 추진한 시

기는 대개가 ’90년대 후반으로 ’00년 이후 교류 사례가 증가하는 추

세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중국이 일본보다 양적 측면에

서 우위에 있으나 실제 청소년교류는 중국보다 일본과 훨씬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사회체제 변화 시점이나 외교정책 

등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

에 대한 인식과 교류중점을 재고해 볼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류 프로그램 대부분이 상대국

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해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국제교류

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과의 청소년교류가 활발

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에 대한 적극

적 추진 노력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일본 자치단체들의 제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과의 교류의 경우 자매결연 체결 비율은 높으나 

이에 비해 청소년교류는 아직까지 미미한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들이 교류의 중점을 주로 경제분야에 두고 있기 때문

이다. 주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

으며, 청소년교류의 경우 단체장의 표면적 실적을 내세우기 위한 

정도의 부차적인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교류의 경우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교류 효과가 표면화되는 것도 쉽지 않기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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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들이 청소년교류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갖기가 어려운 실

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행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교류에 어느 정도 관

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청소년 국제교류가 좌우되고 있는 실정

인데, 단체장이 자신의 임기를 넘어 효과가 발생하는 청소년교류에 

대해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윤철경(2000)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는 행정적 의무사

항도 아니고 강제조항도 없기에 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함을 지적

하였다.

청소년교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재정부

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만으로 청소

년교류를 추진하기에는 체계적이고 정착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중국과 교류의 경우 다른 

분야의 활발한 교류에 비해 청소년교류가 극히 미미한 실정인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나 재정부담으로 인해 중국 측이 청소년교류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측 지방자치단체가 현재보

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성을 띄고 중국 지방자치단체에 제

의를 한다면 중국과의 교류 사업은 활성화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청소년교류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일본, 중국과 교류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과의 후원 연계 체계 또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조직을 살펴보면 국제교류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광역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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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 또는 통상협력과 등과 단위 전담 부

서를 갖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국제교류 전담 부서가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국제교류 조직관련 조사에 의하면 국제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자

치단체 중 30.8%가 국제교류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62.9%가 전담부서가 없다고18 응답한 것을 볼 때, 청소년교류 전담

부서의 실정은 더욱 취약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일본, 중국과 교류 사례가 있는 자치단체들의 청소년교류를 

담당했던 부서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여성정책국 청소년과에

서, 인천시의 경우 청소년자원봉사과에서, 부산시의 경우 보건복지

여성국 여성정책과에서, 충청남도의 경우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에서 청소년교류를 담당했었는데, 이들 부서들은 국제교류 업무만 

전담하기보다는 다른 업무와 중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

며 이로 인해 국제교류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담조직의 부재는 또한 전문인력 확보의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질적으로 발전된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장애요인으

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정부 간 교류에

서 지적한 바 있듯이 일본과의 교류를 위한, 중국과의 교류를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며, 또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례가 거의 드문 실정이다. 대부

분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성･행사성 위주의 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실

정이기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이러한 한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정기적으로 일본, 중국과 교류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도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차별성 없

는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8 이정주,「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결정요인과 교류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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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색에 맞는 국가별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개발 시행되어 질

적인 교류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현재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교류의 양적 확대 측면에까지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사업의 실태와 통계 자료를 

파악 관리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간의 청소년교류를 

총괄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자치단체 간 연계성이나 정보교류, 협력

체계가 전무하다는 점, 자치단체 간 자매교류는 시･도, 시･군･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나 학생단위의 교류 사업은 시도교육위원회나 교

육청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원화된 행정 추진 

체계 등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일본, 중국과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 보완을 필요로 하는 많은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국제청소년교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방이 국제화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는데 있다.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

주민 및 지역청소년의 국제화와 의식수준을 선도하고 국제화 시대

에 요청되는 지역의 국제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꾀

하는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역 청소년을 차세대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국제교류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을 수행하기보다 지역 민간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민간단체를 

통해 국제청소년교류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등 국제청소

년교류를 수행하는 지역단체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

다. 일회성 사업보다는 민간과의 파트너십 형성 등을 통해 궁극적

으로 지역의 국제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에

게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나 누가 그것을 함으로써 지

역자원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제교류사업의 개발, 모든 집단의 청

소년이 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균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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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국가의 청소년교류협력 사례

가. 영연방 청소년교류협의회  

영국의 경우 별도의 청소년정책이 없고 분산되어 기존의 여러 부

문들에 스며들어 있고 구심점이 없으며 전문화된 청소년 전담부처

는 물론이고 청소년담당관과 유사한 제도도 없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지 않거나 제한된 형태로만 조정할 뿐

이다.

청소년교류의 경우에도 청소년교류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으며 여

러 부처에서 각 부문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Connect Youth가 영국의 청소년교류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관이 영국정부 및 유럽

연합의 재정지원을 받아, 유럽연합내의 청소년교류와 기타 지역의 

국가들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교류를 실시하는 Connect Youth와 영국

의 특수한 사례인 영연방국가들과의 청소년교류를 추진하는 영연방

청소년교류협의회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청소년교류의 특

징을 살펴보면 연영방 청소년교류협의회(Commonwealth Youth 

Exchange Concil：CYEC)는 영연방국가들 간에 청소년과 그들의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국제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1970년에 설립되었다.

CYEC 프로그램의 특징은 영국과 영연방국가들 간에 청소년들이 

쌍방향 상호교류를 통해 청소년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것이

다. 또한 지역의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

하며, 새로운 청소년 제안 프로그램이나 네크워크를 개발하는 역할

을 한다.

영국은 영연방과의 교류프로그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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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연방은 54개국으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적절하면

서 아직 사용되지 않은 지구자원이다.

둘째, 영연방은 모든 대륙에 걸쳐 있으며 많은 세계적 격차

(divides)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이다.

셋째, 영연방에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25세 

이하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가진 사회에 살고 있지만, 공동의 연결고리를 가지

고 있다.

넷째, 급속한 세계화와 상호의존성이 높아가는 현실에서 청소년

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비교하고 함께 나눔으로써 문화 간 기술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섯째, 영국 초등학생의 3분의 2가 다른 영연방국가에 친척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CYEC는 회원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회원자격은 영연방청

소년교류에 관심이 있는 영국에 소재한 법적으로 등록된 청소년단

체 및 교육관련 단체들이다. 현재 222개의 회원단체가 있다.

회원단체들은 여러 방법으로 CYEC활동에 참여하며, 회원단체의 

혜택은 첫째,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보조금에 대한 정보와 조언, 

둘째, 청소년과 직원들을 위한 훈련과정 등의 특별 프로젝트 참여

기회, 셋째, 국제현장훈련과정 기획과 실행지원, 넷째, 새로 출판되

는 간행물, 훈련교재 등의 회원가격 구입 등이다.

영연방청소년교류의 주요 특징은 16~25세 사이의 지역청소년과

의 문화 간 경험; 개인 혹은 단체 간의 2~3개년 장기 프로그램; 기

획, 실행, 평가과정에 청소년 스스로의 적극적 참여; 외국 파트너와

의 방문과 초청이 이루어지는 쌍방향 활동; 청소년 자신과 지역사

회에 관한 상호관심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보건, 갈등해소 

등의 이슈를 개발하는 주제 활동; 양국의 지역사회에서 실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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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와 활동에 외국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공동 작

업; 스스로 노력하는 기금 모금; 즐겁고 새로운 친구 만들기 등을 

들 수 있다. CYEC는 매년 약 2,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나. 노르웨이의 국제청소년교류 지원체계 

(1)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청소년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국가의 경계에 대한 의미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국가적 한계를 초월한 다수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 간 물적 인적 

자원의 이동성 증가로 인한 새로운 기술전파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논쟁 속에서 끊

임없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다수의 초국가적인 결정과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해결책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급속한 국제화의 추진 속에서 노르웨

이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가 간의 교류증대와 세계화로의 전환은 각국이 다른 나라의 여

러 가지 상황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문화와 배

경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교류 및 협력의 당위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단순한 기초정보만을 접함으로써 그에 대

한 정확한 이해와 현상을 경험하기에는 나름대로 많은 제한이 따른

다. 다른 나라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획득하는 최선의 방법으로는 

상호교류 과정을 통하여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종교행사 등을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차

원에서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에게 국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 그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적 전통, 

사회적 전통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



149Ⅶ. 동북아 및 유럽국가의 청소년교류협력 사례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적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과 청소년들의 

노력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국제청소년 협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

는 국제사회 속에서 다른 나라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획득한 청소년들의 지식과 경험은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노르웨이의 발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참가자 개인에게 다른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 타문화, 그리고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또한 국가 간의 협력은 

다른 나라와 타민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싫어하는 생각에서 벗

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개인적 접

촉과 청소년 사이의 협력은 이민족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으며, 

인종주의(인종적 차별)를 막는 극히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활발한 국제교류 및 협력은 청소년들뿐만 아니

라 지도자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미 세

계화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노르웨이의 통치자와 정책입안자들은 

종종 다른 나라와 유사한 청소년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국

가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이러한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와 정보를 얻을 있으며, 특히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에 영

향을 주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노르웨이 지도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을 

다양한 국제청소년포럼에 참가해야 한다.

(2) 자원봉사와 공식적 후원하의 국제협력

역사적으로 노르웨이의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접촉과 

탐험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특히 상업과 해운업이 중심이었던 

노르웨이는 문화와 농업, 산업 그리고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지대

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계기로 모든 지역에 있는 노르웨이의 젊

은이들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찾아 국외 유학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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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집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 

문제를 포함하여 그들의 국제협력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관

심이 매우 적었다. 1958년에 청소년들의 국제협력을 위한 공동 발

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은 국제청소년 협력을 위한 국가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1980년에 그 위원회는 국가와 국제협력을 위

한 연합체인 노르웨이 청소년의회로 확장되었으며, 이 기관을 통해 

국내와 국제 수준의 아동청소년자원기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조직은 

비정부기구(NGO) 형태로 발생하거나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

제협력 및 국제 동맹을 위한 많은 조직 및 단체들의 활동 중 민간

부문의 경우는 같은 이념을 추구하거나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

적인 목표를 표방하면서 다른 나라의 국제아동청소년 조직에 가입

하여 활동하고 있다. 협력은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노르웨이에서 다양한 국제회의, 세미나 그리고 연구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노르

웨이 젊은이들은 국제사회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얻고 다른 나라

의 젊은이와 접촉하게 되며, 그들이 다른 문화와의 만남 속에서 인

내를 배우고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들과의 결속을 느끼기도 하며, 

동시에 그들 자신에 대한 문화의 인식을 갖게 한다. 

중앙정부 정책입안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계획들을 수단으로 

하여 아동과 청소년 조직의 국제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서 노력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아동과 청소년이

라는 제목으로 노르웨이 국회보고서에서 정부는 민간차원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제협력조직을 계속 후원할 것임을 주장했다. 이 

사업은 최대한 정부의 간섭 없이 진행될 것이며, 다양성과 특성화

된 각각 단체(조직)들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될 것이다. 노르웨이 내

에서 국제적인 회의 및 세미나 그리고 다른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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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관련단체들을 격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단체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액은 수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계획들이 유럽연합(EU)의 청소년 프로그램

처럼 자금조달 측면에서 청소년들 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라도, 일단은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단체들(NGO) 간의 국제청소년교류 및 협력에 중요한 초점을 

두면서 동시에 소규모로 조직된 그룹들 간에 국제친교는 또 다른 

국제교류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기관들이 서로의 

친교를 위한 교류사업 기회를 폭넓게 허용하고 민간단체들(NGO)을 

통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협력 사업에서 양

질의 내용을 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와 국가 간의 사업에 있

어서 인적자원 개발과 리더십 훈련은 국제청소년교류 및 협력 프로

젝트 성공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또한 청소년 관련기관들 간의 협력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지도자들 간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다른 나라 청소년지도자들과의  다양한 정보교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은 아동･청소년들의 상호교류와 정책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동과 청소년의 정치 및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와 영향력에 관한 문제, 인종주의 집단과 과

격한 집단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젊은이의 생활방식과 가치관 

이해, 시민사회와 민주사회의 발달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청소년 

사업의 일환으로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한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방

식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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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르딕 국가들 간의 협력 및 국제회의

북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많은 공통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

서 청소년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교류를 시작하기가 매우 자연스

럽게 느껴진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북유럽 협력을 위한 전통과 사

상적 기반은 수십 년 전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북유럽 나라들 사이에 접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

반적인 역사와 문화적 유산, 그리고 이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 좋은 

이웃정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측면

이다. 

청소년 정책의 영역에서 북유럽 각료(장관)회의(NCM)의 고문단 

격인 북유럽청소년의회(NYC)는 매우 추진력이 강하다. 이 청소년의

회(NYC)는 북유럽 협력사업을 위한 보조금과 자발적인 단체들 사

이의 협력을 위해 자금을 융자해주거나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북유

럽청소년예산의 증액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도 한다. 또한 북유

럽 국가 간 청소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증액된 예산을 주변 지

역, 즉 발트해(Baltic Sea) 지역과  Barents 지역 등의 청소년정책

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교육 정책의 영역에서 북유럽 각료(장관)회의(NCM)는 ‘Nordplus 

Junior and Nordplus Mini’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기로 

합의를 이루었다. Nordplus Junior는 고등학교 학생들(나이 16~19)

과 교사들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북유럽 나라들 간에 

이동성을 높이고자 1989년에 만들어 졌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고등학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유럽 언어에 대한 학생들의 이

해력과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각 학교들은 프로그램 ‘Nor- 

dplus Junior’ 범위 내에 지원을 신청한다. 주된 목적은 한 북유럽 

나라에 있는 학교가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와 함께 사업하는 것을 

동의한 후에, 학생과 교사집단은 2~8주의 교류기간 동안 궁극적인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북유럽 각료(장관)회의는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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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plus Mini’라는 프로그램의 사업계획을 허가하였다. 이 사업

계획은 나이 13~16세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교류협력 프

로그램이다. 

유럽경제지역(EEA)이라는 협약을 통해 노르웨이는 1994년부터 

유럽회원국가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분야에서 유럽의회 업무에 참여

하기 시작했다. 유럽청소년의회의 첫 번째는 업무는 광범위한 청소

년교류계획 수립과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유럽청소년의회사업의 

목표는 회원국가 젊은이들 간에 접촉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국제협

력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계획은 주로 지중해 지

역, 라틴아메리카, 중앙유럽, 동유럽에 있는 제3자 국가와 협력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 목표는 양국이나 다국 간 중 하나의 수준

에서 청소년 집단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업계획의 대상은 15~25세의 젊은이들이며 협력사업

의 취지는 오랜 기간 접촉을 육성해야하며, 사업계획과 동일한 목

표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계획은 18~25세의 젊은 남녀에

게 타국에서 6~12개월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 사업계획

은 자율적인 기반 위에 청소년사업 영역 속에서 지역사업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환경보호, 사회사업, 또는 봉사의 다른 어떤 형태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유럽경제지역(EEA) 협약을 통해 노르웨이는 1994년

부터, ‘소크라테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럽의 교육적 사업계

획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업계획이 직업교

육과 직업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소크라테스 사업계획은 

일반적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계획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

등학생 그리고 모든 수준의 교사를 포함하며 사업에 협력과 교류를 

포함한다. 

교육 분야에 있어 유럽협력에 참여하는 것은 초등, 중등, 고등교

육 모두를 위한 국제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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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은 교직분야에서 교사들에게 참여 기회가 더 많이 열려있

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적응력 강화와 외국어훈련 기회를 

제공해준다. 교육 분야에서 국제협력에 대한 보고서와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이해력 증진 및 사고확대, 혁신적 자세와 미래 협력

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가치있는 역할을 하려는 조직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문화가 확립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에 근거

하여 북유럽의 모든 주변국가에 열린교육에 관한 사업계획을 확대

하고 중앙유럽과 동유럽에 국가들과 함께 교육에 대한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유럽의회는 1960년대 말부터 국제청소년 협력에 적극적으로 관여

해왔다. 당면한 청소년문제에 대한 유럽의회의 접근은 자치기구, 

자원봉사단체, 국제청소년의회, 국제비정부기구(NGO)의 대표자들과 

의사결정과정을 협력하고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국제기관들과

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회를 통한 청소년 분야에서의 협력은 국제 청소년 행사를 

위해 청소년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재정적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언어능력 향상훈련은 주로 청소년 지도자에게 제공되었으며, 유럽

의회는 유럽에 있는 민간단체(NGO)의 아동과 청소년들 간에 협력

을 위해 중요한 발판을 제공했다. 협력은 또한 동맹국에서 청소년

정책을 위한 국가의 통치자들이 신뢰할 만큼 점차 발전하였다. 현

재는 유럽의회 회원국들 간의 특별한 협력구조가 확립되었으며, 회

원국들의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각료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하고 

있다. 국회 보고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노르웨이에서 자라고 있

는 한 노르웨이는 유럽의회에서 이 같은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인권협약서가 1989년 UN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이를 노르웨

이는 1991년에 승인하였다. 2000년 그 협의회는 197개 국가에 의

해서 승인됐다. UN아동인권협약서의 목적은 시민으로, 정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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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확보하

는 것이다. ‘아동’이란 용어는 연령이 18세까지로 정의된다. 그 협의

회는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살며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적으

로 잘) 발달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영향받을 권리가 있고 배려

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4가지의 주요원리에 기초한다. 

아동･가족부는 아동인권UN협약서의 이행과정을 조정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관한 보고와 정보활동, 프로그램 및 개별 프로젝트 

추진 업무와 관련 있는 장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협의회가 감독관으로 승인된 나라들에 의해서 실행된 것처럼 

UN은 특별히 감독 전문 위원회를 임명했다. 그 나라들은 아동인권

협약서에 포함된 영역인 국가 정책의 발달을 참참이 눈여겨보고 

UN에게 보고해야 한다. 2003년 4월 노르웨이는 3번째 보고서를 

아동인권UN위원회에 제출했다.

노르웨이는 또한 다른 국제 공개토론과 기구를 통해 아동과 젊은

이의 권리와 어린이와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199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아동들의 노동문제와 투쟁하기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제정하였다. 1998년에 노르웨이는 4년 간 이 사업

을 위한 재원으로 총 660만 NOK(노르웨이 크로네)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노르웨이는  UN인구기금과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세계식량계획 등의 후원 아래 아동과 젊은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

책적 노력으로 기울여 왔다. 

최근 개편된 노르웨이 평화단체(Norwegian Peace Corps)를 통

해서도 노르웨이 젊은이들은 국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되었다. 이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북부와 서부간의 교류를 촉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세계의 다른 나라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주로 22~35

세 연령대이다. 노르웨이 평화단체(Norwegian Peace Corps)는 노

르웨이와 개발도상국가의 다양한 단체들 및 연구소와의 협력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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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청소년들의 채용과 직업훈련 과정에 조력한다. 노르웨

이 평화단체의 비전은 전문기술 전달과 상호협력을 통해서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또한 노르웨이와 외국에서 변화촉진자들을 발

굴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노르웨이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 인터넷과 청소년국제교류와의 관계분석(핀란드)

(1) 개요 

핀란드 청소년 연구소 네트워크(Finish Youth Research Net- 

work)의 Peter Waara(2003)는 발트해 주변의 주요도시들 간의 인

터넷을 포함한 국제접촉(International contacts)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빈번한 국제적인 접

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개인적으

로 국제화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리더십 형성과 국제적 자아정체

감 형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설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이 하루가 다르게 인터넷 사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차원

의 인터넷 사용빈도와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룹간의 차

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학교의 교육이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인 상호작용 패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국제적인 

상호작용 패턴은 어떤 수준의 기본적인 기능과 이용 가능한 하부구

조(infrastructure)를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성별, 나이, 거주 지역, 교육방식, 언

어 사용능력, 그리고 인터넷의 습관적 사용정도 같은 변인들이 인

터넷을 포함한 국제적 상호작용 및 접촉빈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157Ⅶ. 동북아 및 유럽국가의 청소년교류협력 사례

이 모델에서 독립변인들 중 인터넷에 대한 습관적 사용(habitual 

use of Internet)을 측정하는 지수는 여가(leisure), 상품구매

(shopping), 그리고 지식(knowledge)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여가지

수(leisure index)는 게임, 음악청취, MP3사용, 영화 및 드라마를 

다운로드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빈도를 측정하였으며, 지식지

수(knowledge index)는 학교숙제, 문화정치면의 지식, 환경적 지

식,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지식 등으로 측정하였다. 상품구매 지수

(shopping index)는 인터넷을 통한 경매 및 상품을 구매하는 빈도

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국제적 접촉(International contacts)은 국제적 접촉 

빈도와 종류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구체적인 지수에 대한 측정

은 단순한 외국방문(visiting foreign countries), 유용한 외국방문

(useful visits in foreign countries), 다른 나라의 친구 및 친척들

과의 접촉(contacts with international friends and relatives), 

그리고 국제기구의 회원가입(membership in international asso-

ciations) 변수를 종합하여 점수화 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발트해(Baltic Sea) 주변의 주요 도시인 

Copenhagen, Helsinki, Tallinn, Stockholm, St. Peterburg의 청

소년들에 한정되었다.

(2) 연구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장 먼저 기본적인 언어사용 능력(Language Skills)과 함께 외

국어 사용능력은 연령, 거주 지역, 그리고 학교의 교육시스템에 따

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일 수록 훨씬 

더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교육이 

기술교육, 상업교육, 직업교육, 기타 인문교육에 따라 외국어를 포

한한 언어교육을 강조하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언어에 대한 

친숙함은 다른 나라의 언어에 대한 관심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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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중요한 조사결과 중의 하나는 조사 대상국가 모두가 자신들

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터넷 접촉과 국제적인 교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영어 사용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국

가 간의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 혹은 청소년교류 네트워크를 구축

함에 있어서 공통의 언어사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관련 당사국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과 정치적

으로 협상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

으로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교류 현장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국제청소년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떤 

언어를 공용어 혹은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

요한 문제이므로 단위 프로그램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참여국

가들 간의 그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주체국은 

이를  참가국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지도자와 청소년들이 언어문제로 인하여 곤란을 겪

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표Ⅶ-5> 언어 사용능력 비교(평균값)

거주 지역 평균 학교형태 평균 나이 평균 성별 평균

Copenhagen 3.15 상류층학교 2.86 17세 2.77 여학생 2.77

Helsinki 2.87 인문학교 2.85 18세 2.77 남학생 2.71

Tallinn 2.77 상업학교 2.80 19세이상 2.71

Stockholm 2.61 직업교육학교 2.51 16세 2.70

St. Petersburg 2.20 기술훈련학교 2.30 15세이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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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는 습관적 인터넷 사용정도와 

국제적 접촉과의 관계(Habitual Use of the Internet and Inter- 

national Contacts)에 관한 것이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논의는 인터넷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국제적인 접촉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조사결과는 거주 지역과 학교의 형태는 인터넷을 습관적으로 사

용하는 정도와 국제적인 접촉 빈도와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어사용 능력은 거주 지역과 학교 형태에 

상관없이 두 가지 분야와의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습관적 사용 변수들(여가, 지식, 쇼핑) 중에서는 

지식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른 변수에 비해 국제

적인 접촉빈도와의 긍정적인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트해 주변 국가들의 청소년들은 국제교류에 필수적인 수단인 

영어를 포함하여 제2외국어사용 능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이는 지리적 혹은 교통

체계 구축으로 인하여 인접국가와의 상호교류 여건이 매우 유리하

며, 그에 따라 외국어 사용기회가 높다는 지리적 여건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에 비해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

아 지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하여 여전히 미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실질적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해저터널을 이용한 육상교통

로가 준공되어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는 현장을 확인하였다. 일본과 

한국 간에도 해저터널에 관한 논의가 가끔씩 제기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두 나라간

의 경제적인 교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의 교류활성화를 추진하

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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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기점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에 

이르는 육상교통체계를 확보하는 문제는 동북아 국가들 간의 청소

년교류협력을 위한 필수적인 하드웨어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

하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청소년교류가 참가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발전과 세

계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리더십을 개발한다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사 참여와 접촉기회가 제공되어야 한

다. 그 이유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

는 인터넷을 통하여 간접경험에 비추어 그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원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그림 Ⅶ-1> 핀란드 청소년관련 기관 협력구조

교육부장관
(Minister of Education)

핀란드청소년학회
(Finnish Youth Research Society)

청소년정책위원회
(Youth Policy Organizations Allianssi)

대학연구소
(Universities Research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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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요약

이 연구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본 

틀을 구축하기 위한 중기적인 국가적 프로젝트의 한 영역으로 추진

되고 있다. 2005년 연구의 주요내용은 2004년도 “동북아 문화공동

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에서 제시된 기본적인 실태

파악 및 장애요인을 토대로 각 부문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구상과 실천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제척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EU)의 청소년교류 인프라에 관한 심층연구를 통

하여 이미 제2차 국제청소년교류사업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된 청소

년교류 및 협력사업의 인프라 과정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둘째, 동북아 지역 국가 간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한 중앙정부, 학

계, 민간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방

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중⋅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도시협약 등과 

같은 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제도, 재정,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 영역

별 지원시스템 모형을 구축하였다.

넷째, 동북아 지역 청소년 교류 인프라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

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 및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국제교류의 평가시스템 구축에 필

요한 사업성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대한 기본 틀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북아를 포함한 유럽의 국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차원의 청소년교류협력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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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가. 세계적인 블록화 추세와 동북아 주변 환경에 대한 인

식공유

유럽지역과 달리 동북아지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안보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

시아간의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영토분쟁과 역사문제는 동북아지

역의 평화와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 

동북아 국가들은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신뢰, 협력, 상

생의 공동가치를 통해 동북아 공동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잊지 않으면서 주변국과의 협력

을 도모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동북아를 만들어나가는 능동

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동북아 시대의 구상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계획은  현재의 

주역이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교류를 위한 국가적 관심

과 정책의 추진일 것이다.

나. 동북아 지역 내 다자간 청소년교류에 관한 협약체결

현재까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동

북아 역내 중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관계나 

사회구조의 경직성으로 살펴볼 때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 

일본과의 교류는 1966년 ‘한･일국교정상화회담’에서 양국이 국교

를 재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중국과의 교류 또한 중국의 개방 이

후 1992년도 양국의 정상적인 외교관계 수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

진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이전까지는 청소년교류는 스포츠교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

한 상태였으며, 제3국에서 열리는 다자간 국제행사에 자국대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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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통한 간접교류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과 추진한 대부분의 청소년 국제교

류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상대국과 교류의 인원과 시기 그리고 세부

사항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양자 간 교류사업의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향후의 청소년교류는 국가대 국가의 양자 간 교류사업의 

추진과 함께 3국이 합의하는 다자간 교류 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 간의 다자간 협약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은 개별국가

의 위상과 관련된 현안으로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다자간 협약은 그동안의 포괄적이거나 개념적인 협약이 아닌 

매우 구체적일 필요성이 있다. 연간 교류인원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부담 범위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나

아가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상설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정기적

인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 활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원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 학교교육과정 및 입시제도의 개선

동북아 국가들의 청소년교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세 나라 

모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지상주의 분위기이다. 일본과 중

국 그리고 한국 모두가 대표적인 청소년층으로 볼 수 있는 중･고등

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엄청난 학교 학습시간과 과외 학습활동으로 

인해 청소년교류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진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경쟁사회의 확대로 인

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들의 교육 열기는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덜하지 않다. 이러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년교류활동의 프로그램의 다각화와 인프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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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로 인해 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청소

년 교류활동이 주로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동북아지역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

해 우리나라에서 먼저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활성화를 위

해 상급학교 진학 시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어떤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보다 더 효과

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3국간 중고등학생 교환학생과 학

점 교환 제도가 추진될 수 있다면, 청소년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동북아 역내 청소년간의 더

욱 깊은 교류가 가능하다.

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간의 역할분담

중앙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국제화 마인드함양을 위한 각종 정책

을 개발하고 외국과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마련

을 위한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국가별 교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각 청소년단체들에게 보조 사업으로 위탁하

여 추진케 함으로써 이들에게 청소년국제교류활동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으로 정부는 정책입안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

고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단체에서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중･일 모두 대부분의 청소년교류 사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선진각국의 정부 간 청소년교류 형태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효

율적인 교류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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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시설 확보를 위한 노력 

수도권 주변의 청소년시설의 경우 접근성과 프로그램 진행의 효율

성면에서 유리하지 못하다. 이들 수련시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온돌

위주의 숙박시설과 한식위주의 식단은 국제교류행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해볼 때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 국가 중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가 “한국청소년기본계획(’91년)”에 조성계획을 

반영한 이래 10년 만인 2001년 충청남도 천안에 개원한「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과 1998년 강원도 평창에 최초의 국립 시설로 국립

평창청소년수련원을 개원하였으나 수도인 서울에서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근접성 면에서 떨어지고 있어 국제규모의 청소년행

사나 국가 간 청소년행사를 치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강서구 방화동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정부의 지원으로 

국제청소년센터를 1999년 개원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시설내용이나 

규모에 있어서 미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동북아 역내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

한 것은 수도권 내에 어떠한 종류의 국제교류행사도 충분한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저렴한 시설을 확보하는 일이 시

급하다.  

일본의 경우 1964년 일본 동경올림픽 당시 선수촌으로 사용되었

던 시설을 개보수하여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National Oly- 

mpics Memorial Youth Center)를 일본의 수도인 도쿄중심부 신주

쿠 인근에 개관하였다. 

이 시설은 현재 일본에서 열리는 각종 국내･외 청소년행사 개최

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평균 시설 가동률도 65%를 상회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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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동북아 국가의 주재공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간의 공조체제 구축

청소년교류에 있어서 교류대상국의 사회흐름과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에 대한 최신정보와 함께 교류활동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도 등에 관한 정보는 교류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

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되

어 지속적인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의 중요한 인프라로서도 유용하다. 

현재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에 있어 대부분 인터넷과 각국의 홍보

책자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신 정보를 얻기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교류대상국에 직접 직원을 

파견할 경우 비용과 인력 등의 제약조건이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

점 해결의 대안으로 현재 동북아 역내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의 공

관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매우 생산적인 공조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문화관광부나 관련부처가 일본과 중국에 설치해서 운영중인 

문화원이나 한국홍보 관련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

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지 이들 기관들의 주된 임무는 우리나라

의 역사와 문화를 현지에 알리고 현지 정보를 원하는 우리나라 국

민들이나 단체에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기관과의 청소년단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체제는 거의 전무

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정부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차원의 청소년국제교류활

동을 지원하는 부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위원회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청소년국제교류를 전담 지원하는 부서

를 확대하여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조직을 확대하고 전

문성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정부 조직의 경직성과 전문성 보

완을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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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소년교류 항공요금에 대한 특별요금 적용검토

현재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개인, 학교, 지방차치, 민간 청소년

단체, 그리고 정부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총 참가자 수는 엄청

날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국제교류활동에 있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항공료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각 나라의 중앙부처와 지

방자치단체 등이 항공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청소년교류 참가자에 

대한 규정마련과 함께 특별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면 학교와 민간 청소년단체

차원의 국제교류활동이 한층 더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공무원들과 관련기관들의 공무여행에 대한 

할인제도인 공무해외여행제도를 청소년교류에 도입하는 방안을 생

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 동북아 청소년교류기금 마련을 위한 펀드 설치

동북아 역내 민간 청소년단체간의 교류활성화의 관건은 예산이

다. 현재 한･중･일 3국 모두가 청소년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대부분

의 예산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내용과 

목적에 있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자발적인 활성화를 기대

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각국이 글로벌 기

업이나 정부에서의 출자를 통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기업들 입장에서 동북아 역내 교류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내외에 자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실질

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실제로 세계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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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류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의 산발적인 지원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펀드를 조성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자. 동북아 지역 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Working Holiday Program)비자 프로

그램은 청소년들이 외국을 여행하면서 여행자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교제교류프로그램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1980년부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프랑스, 한

국 등 총 7개국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비자 프로그램은 개성이 강하고 그룹 활동에 얽매이기 싫어하

는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자신이 원하는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외국을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폭발적인 호응을 얻

고 있으며 매년 약 10,000여명의 한국청소년들이 세계를 경험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동북아 역내 현실에 맞게 개선

하여 추진한다면 매우 특별한 교류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는 상대국 청소년들에게 

초기정착비용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다거나, 비자 기간의 2~3년 

확대, 취업을 위한 데이터뱅크 구축과 함께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기존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법적 제

도보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많은 동북아 역내 청소년들이 참여

하는 교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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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채널의 다양화와 평가체제구축

현재 동북아 역내의 민간단체간의 청소년교류의 경우 비교적 활

발히 추진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각 교류 프로그램들이 그 내용면

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도 그리 노

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듯하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문화교류에 

치중되어 있으며 주제에 있어서도 시기적인 이슈나 사회적 관심을 

쫓아가기에 급급하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도 백화점식의 천편일률적인 단순한 프

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영역 구분 및 특성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경 분야 국제교류활동으로서 황사 및 중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중우의림 조성활동과 청소년 환경 세미나 개최와 문화축제활동분

야로는 한･중 청소년 문화 교류행사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화시대가 정착되면서 컴퓨터, TV, 영화 등을 

포함한 뉴미디어를 이용한 청소년 국제교류가 중요한 수단으로 이

용될 수 있다. 이미 한류열풍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가 제작

한 TV드라마나 영화 등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

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청소년교류에서도 인터

넷을 비롯한 뉴미디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

야할 것이다. 

체계화된 각 지역별 국제교류관리센터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까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원 부처에서 자의적으

로 평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좀더 체계적이고 내실화하여 청소년 

교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무관한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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